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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은 충청남도 태안반도와 황해도 옹진반도와의 사이에 있는 만이며, 한반
도 서해 중부에 위치한 해역이다. 이곳은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 경
기 다도해를 이룬다. 
경기도는 이곳에 2016년 7월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와 함께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 다. 시흥 갯골, 안산 대부도, 화성 제부도를 
중심으로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복구하고 육성, 전시해 지역 공동체 발전을 노리는 
친환경 개발 사업인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그 중 안산시 풍도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창작센터가 선정해 발표한 경기만 에코뮤지엄 컬렉션 100선에 포함된 곳 중 
하나로 다양한 야생화 군락이 남아 있어 야생화의 섬으로 불린다. 최근 이러한 상
황 속에서 본 연구자는 풍도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
역의 유·무형적 자원의 가치 및 지역 생활 문화를 반 한 주민참여형 지역 계획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다. 한 지역이 지닌 역사와 문화, 삶의 가치와 행태를 담
을 수 있는 계획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며 그 방법으로서 에코뮤지엄의 개
념을 도입하 다. 
 본 연구는 안산시 풍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에코뮤지엄의 이
론적 고찰, 풍도 지역자원 분석, 지역 자원에 대한 주민인식 분석, 풍도 에코뮤지
엄 계획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는 에코뮤지엄의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상지 풍도에 적용 가능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재
정립하 다. 대상지 분석에서는 풍도의 일반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에 대
한 주민인식조사를 실시하 다. 전체 8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
고, 최종 50명을 인터뷰하여 약 1200분의 음성녹음파일, 녹취록 90페이지, 자원지
도 36장을 수집하 다. 이를 분석하여 1022개의 의미있는 진술을 32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자원지도 맵핑을 통해 44개의 지역자원을 정리하 고, 이중 5
가지 유형의 자원그룹을 에코뮤지엄 계획에 적용할 선발자원으로 뽑았다. 또한 주
민워크샵을 통해 지역관광계획 기본구상을 실시하 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풍도 
에코뮤지엄 공간계획, 전시 및 프로그램 계획, 관람동선 계획, 마스터플랜을 작성
하 다. 
이와 같은 자원 분석과 에코뮤지엄 이론 연구를 통해 풍도 지역관광 계획을 제
시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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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풍도 지역관광 계획은 주민참여로 이루어진다. 풍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풍도마을회, 풍도어촌계, 부녀회와 노인회가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운 한다. 마을
주민 8명은 풍도사람들 에코뮤지엄과 야생화정원, 청옆골 해변, 북배에서 야생화 
지킴이 활동, 풍도 생활사 박물관, 전통놀이 등 세부 프로그램을 운 한다. 
둘째, 풍도 지역관광 마스터플랜에서 1곳의 중심공간인 풍도 지역관광센터와 4
곳의 특화공간 풍도 야생화정원, 청옆골 해변, 풍도사람들 에코뮤지엄, 북배에 대
한 공간조성 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계획, 운 ·관리 방안을 제안하 다. 
셋째, 지역관광 프로그램과 에코뮤지엄의 운 ·관리를 위해 초기에는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한 풍도 주민을 대상으로 운 ·관리자를 선발하 다. 계획
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과 자금마련 방안, 
홍보 및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 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풍도라는 지역에 관광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에코뮤지엄
의 개념을 적용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마을자원을 발굴하고 운 ·관리 방안까지 
제시하 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으며, 사라지
거나 잊혀져 가는 지역의 자원과 새롭게 발견하고 지역의 가치를 현재의 시점에
서 재고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풍도의 지역적 가치와 매력을 재조명 해보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풍도 지역관광 계획은 향후 풍도 지역을 계획함
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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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경기만1)은 경기도의 땅 끝이자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서로 충돌하며 경기만을 차지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호령하 고, 풍도
해전2)으로 대표되는 청일전쟁3), 매향리 미군사격훈련장4), 일제강점기로부터 제5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선감학원5)의 아픈 이야기들
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16년 7월 경기도는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와 함께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 다. 시흥 갯골, 안산 대부
도, 화성 제부도를 중심으로 자연·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그 가치를 재
조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유산을 체계화하고,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연결하는 
친환경 개발사업인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풍도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창작
센터가 선정해 발표한 경기만 에코뮤지엄 컬렉션 100선에 포함된 곳 중 하나로 
다양한 야생화 군락이 남아 있어 야생화의 섬으로 불린다. 야생화의 섬, 야생화의 
천국으로 알려진 풍도는 2006년 3월 신문기사에 게재된 이후부터 야생화를 사진 
촬 하기 위한 사람들로 몸살을 앓았다. 2014년 이미 풍도는 야생화의 섬으로 알
려진데다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화를 
촬 하고자 야생화 군락지를 찾아오게 되었다. 
1) 충청남도 태안반도와 황해도 옹진반도와의 사이에 있는 만으로, 한반도 서해 중부에 위치한 해역이다. 남
양만·아산만·해주만 등 소만입과 곶이 많아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하고 강화도를 비롯하여 종도· 흥
도·용호도와 덕적군도 등 크고 작은 130여 개의 섬들이 산재하여 일명 경기 다도해를 이룬다. 해안선의 
길이는 528㎞에 달하고 만구는 서쪽으로 열려 있으며, 너비는 약 100㎞, 만입은 약 60㎞이다(한국민족문화
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풍도 해전(豊島海戰, 일본어: 豊島沖海戦)은 1894년 조선 충청도 아산만 입구의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 
함대가 청군 함대를 공격하면서 일으킨 사건으로 이 전투를 시발점으로 청일 전쟁이 발발했다.(위키백과)
3) 1894~1895년 조선의 지배를 둘러싸고 중국(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한국민족문화대백과).
4)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에 있는 미 공군 폭격장으로 사격장 인근 지역명인 고온리의 미국식 발음으
로 일명 '쿠니 사격장'이라고도 불림 매향리 사격장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한미행정협정에 따
라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공군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왔다.사격장 건립 후 713가구 4000여 명에 달하는 
인근 주민들은 폭격기의 오폭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과 폭발 여파, 주택 파괴, 소음에 의한 난청현상 등 많
은 피해를 겪었다(시사상식사전, 박문각).
5) 일제강점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었던 소년 감화원. 결국 소년들을 감화시킨다는 목적에서 
출발한 선감학원은 실제적으로는 어린 소년들의 조선 독립 의지를 말살시키고 나아가 전쟁의 소모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었다(향토문화전자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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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안산환경재단)가 야생화 군락지를 조사하기 시작한 때에 비하면 (현재는 야
생화 군락지가)30%도 안남은 거예요.6)”
연구자는 야생화 군락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꼈으며, 야생화가 
사라졌을 경우 더 이상 누가 풍도를 찾아올 것이며, 풍도 주민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도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관
광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지역 생활문화를 
연대한 주민참여형 지역관광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민참여형 지
역계획의 방법으로 에코뮤지엄, 그린투어리즘, 마을만들기, 지역활성화 계획 그리
고 상향식 계획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연구자는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
의 자원을 발굴하고 박물관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주민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자 한다. 이 섬이 가진 역사와 문화, 삶의 연속성, 주민을 아우를 수 있
는 지역관광계획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지역계획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또한 
그 개념에서 인간과 환경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생활환경적인 문화양식 
더 나아가 인간, 삶, 환경 모두를 박물관의 소재로 발굴하여 콘텐츠화 할 수 있다
고 보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7) 
현재 풍도는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 지속가능한 풍도 에코뮤지엄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인구절벽은 도서지역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과소화 도서지역과 무인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풍도와 같이 역사·문화적 이야기와 생태자원을 보전해야하는 
지역은 그 지역만의 시대적 역사성, 장소성 및 물리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활용방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산시 풍도를 대상지로 지역의 역사·생활문화적 자원을 
주민과 함께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며, 에코뮤지엄 개념을 반 해 안산
6) 안산시 환경재단 신OO 구술 (2017.04.05.)
7) 양희은(2013), “인천 배다리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반 하는 에코뮤지엄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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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풍도 지역관광계획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의의를 담고 있다. 
첫째, 에코뮤지엄 개념을 풍도에 적용하여 지역관광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
본구상 및 세부공간과 운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하고 지속가능한 운 ·관리 계
획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역관광계획과 에코뮤지엄 관련 선행 연구들을 통해 
이론 및 개념을 고찰하고, 지역관광계획에 이를 적용함으로써 풍도 생태계와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풍도에 야생화를 보전하기 위한 군락지 보전 방향과 주민활동, 프로그램
을 제안하여 야생화의 천국이라는 풍도의 특성에 부합한 장소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풍도 야생화 보전을 위한 관람객의 직접적 참여를 유도하며, 관람객을 소비 
주체가 아닌 보전활동과 소비를 동시에 담당하는 주체로 전환시킨다. 또한 주요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제안하여 미활용 공간에 대한 재생을 꾀하여 주민참여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주민들과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과 주민인식에서 나타나는 풍도에서의 생
활, 미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직함과 임무가 
아닌 현재 관습적으로 행해오던 역할에 수정과 보완을 통해 향후 지속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 토대와 지역 분석을 기초로 결과를 제시하여 지역의 지속가
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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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에 속해있는 풍도를 대상
지로 선정하 다. 풍도은 서해에 위치하고 경기만에 속한 도서지역으로 경기만 에
코뮤지엄 조성사업에 포함된 곳이기도 하다. 
풍도의 면적은 1.843㎢, 위치는 동경 126°17′, 북위 37°08′이다. 근 대부도
와 약 24km 떨어져 있으며, 인구 약 50가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도이다. 
해발 176m 후망산을 중심으로 섬 동쪽에 거주민 취락지역이 밀집해 있고, 섬의 
대부분은 삼림지대와 초본류가 밀생(약 1㎢)하고 있고, 육지와 이격됨에 따라 이 
지역만의 독특한 생물상이 발달하 다. 반면 거주민 취락지역 반대쪽 섬의 사면은 
골재채취를 위해 상당부분 훼손이 진행 중에 있다. 
섬의 명칭은 옛부터 단풍나무가 많아 풍도(楓島)라고 불렀으나, 청일전쟁 때 이
곳 앞바다에서 청나라 함대를 기습하여 승리한 일본이 자신들에게 익숙한 풍도(豊
島)로 표기한 뒤로 우리 문헌에도 풍도(豊島)로 표기되어 굳어지게 되었다. 섬 주
변에 수산자원이 풍부하다고 하여 풍도(豊島)라고 불렀다고도 하지만, 섬 주변에 
갯벌이 없어 예전 주민들은 해마다 겨울 몇 달간은 인근 섬에 이주하여 수산물을 
채취하며 생활하 을 만큼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다.
이른 봄 풍도에는 야생화가 많이 자라나는데 복수초, 노루귀, 변산바람꽃, 홀아
비바람꽃 등이 양지바른 언덕에 많이 자란다. 섬 주변이 가파르고 갯벌이 없기 때
문에 해마다 겨울이 되면 굴과 바지락을 채취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의 
도리도로 이주하여 생활하 고, 이때 학교·교회는 물론 가축까지도 함께 옮겼다
가 이듬해 설이 되기 전에 돌아오는 매우 독특한 생활방식을 위하 다.8)
<그림 1-1> 연구 대상지의 위치도
자료: 다음지도 http://map.daum.net/
8) 안산갈대습지공원 및 풍도 생태조사 (풍도) 2013.12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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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본 연구의 방법은 <표 1-1>과 같이 크게 이론적 고찰, 대상지 분석, 지역 자원 
분석, 풍도 지역관광 계획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이론적 고찰에서는 지역관광계
획과 에코뮤지엄의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상지 풍도에 적
용 가능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대상지 분석에서는 풍도의 역사
적 맥락을 분석하여 지역의 가치를 모색하며, 계획 시 고려해야 하는 대상지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민인터뷰를 통한 지역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실시하기 이전에 
인터뷰이들과 라포9)를 형성하기 위해 약 1개월에 1회, 6개월 동안 풍도를 방문하
여 인터뷰 대상이 되는 주민들과 풍도와 옛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후 인터뷰는 1:1로 케이스 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약 1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풍
도 지도를 보고 지역자원, 경관, 긍·부정적 변화에 대한 내용들로 인터뷰를 진행
하 다. 지도 위에 인식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지지도도 작성하 다. 이후 대상
지 답사와 풍도주민 및 관련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하여 대상지 역사, 문화, 생
활, 자연, 인물 자원을 밝힐 뿐만 아니라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지역관광계획
의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했다. 
<그림 1-2> 풍도 개황도
안산갈대습지공원 및 풍도 생태조사_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9) Rapport, 사회복지학 용어로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의 상호신뢰관계를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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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설정
-
⋅야생화의 섬, 풍도의 지역관광 실태, 야생화 생태계보전의 필요성 제시
⋅지역주민들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계획을 도출
선행연구 검토
⋅지역관광계획 관련 선행연구 분석
⋅에코뮤지엄 관련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의 착안점 및 차별성 도출
2.
이론적 고찰























⋅생활상 변화와 역사적 맥락 분석을 통한 지역의 가치 모색
⋅생활상 변화 분석(도리도 이주 생활상, 야생화발견, 지역개발사업)
⋅역사적 맥락 분석(청일전쟁, 행정구역 개편, 경기만 산업, 발전단지 조성)
계획 여건 분석
⋅(지역개발계획)경기만 에코뮤지엄 계획에서의 풍도
⋅대상지 물리적 여건 분석
⋅지역자원 분석
풍도의 주요현황 및 쟁점 분석














⋅전시 및 프로그램 디자인 계획
⋅마스터플랜
풍도 지역관광계획의 실현






연구의 결론 및 제언
[표 1-1] 연구의 구조 및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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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착안점
1. 기존연구의 동향
❚지역관광계획에 관한 연구
지역관광계획과 관련된 논문은 휴양관광, 생태관광, 해양관광, 역사관광 등 다양
한 분야의 관광계획이 사례지를 들어 연구되고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와 
유사한 방법론을 채용하고 있는 논문의 키워드인 지역관광, 지역재생, 농촌관광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논문을 시작으로 정리하 다. 관
광계획 분야의 연구는 1970년대부터 있어 왔으나, 본격적으로 지역관광계획에 대
해 대상지를 두고 연구한 논문은 2000년대 들어와 많이 작성되었다. 이때부터 에
코투어리즘, 농촌관광, 그린투어리즘, 생태관광 등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
다. 
김경찬(2008)은 농업관광, 농촌관광, 녹색관광 이 세가지 관광 개념에 대한 비교
를 통해 농촌관광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 다. 농촌관광이 이뤄지는 마을을 공간
적인 관점에서 스케일을 달리하여 광역, 권역, 마을 단위로 나누어 각 공간별 문
제점을 도출하 다.10)
김지나(2011)는 스토리텔링의 중층구조를 분석하는데 충북 제천시를 사례로 들
어 설명하 다. 스토리텔링 기법의 중요성은 장소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과 장소성
을 활용하여 설명한다는 것, 지역재생에 기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1)
심현남(2011)은 경북 안동시 낙동강유역의 경관을 문화경관의 관점에서 재정의 
하고 이를 연결하여 탐방로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 다.12) 
이병훈(2012)은 장소성, 역사성, 지역성을 고려한 스토리텔링 구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한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 다. 대상지로 경북 고령 개실마을을 선
정하여 진행하 다.13)
양희은(2013)은 인천 배다리지역에 에코뮤지엄을 제안하 다.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와 지역자원분석,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작성하 으며, 이 계
10) 김경찬(2008),“농촌관광마을의 지역여건 및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사례마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김지나(2011), “지역공간 스토리텔링의 중층구조에 대한연구-충북 제천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신현남(2011), “안동시 낙동강유역 문화경관을 이용한 탐방로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
학과 석사학위논문
13) 이병훈(2012), “스토리텔링 구현을 통행 농촌 관광마을에서의 장소성 확보-개실마을의 사례를 중심
으로”, 『농촌계획』제18권 1호 pp. 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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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에는 공간활용계획, 프로그램 계획, 운  및 관리계획을 담고 있다.14)
최근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 생활상과 지역의 역
사·문화를 담고 있으며,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주민주도형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이에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지역자원, 지역 주민의 생활상, 주민참
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 논문명 연도 키워드
박휘




“농촌관광마을의 지역여건 및 공간특성에 관한 







“문화관광을 통한 수변공간 및 근대역사자원 재생 
전략-나주 산포를 중심으로”『전남대학교 





“지역 공간 스토리텔링의 중층구조에 대한 연구-충북 





“안동시 낙동강유역 문화경관을 이용한 탐방로 계획”, 






“관광지 스토리텔링이 관광객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장소성 인식을 조절효과로”, 『관광경 연구』 






“스토리텔링 구현을 통행 농촌 관광마을에서의 장소성 







“인천 배다리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반 하는 에코뮤지엄 






“일본 돗토리현의 지역관광에 관한 연구-돗토리, 구라요시, 
요나고, 사카이미나토시를 중심으로”, 





[표 1-2] 지역활성화 및 지역관광수립에 관한 연구
자료 : 김석원(2011) 재구성15)
14) 양희은(2013), “인천 배다리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반 하는 에코뮤지엄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5) 김석원(2014), “지역관광 개념을 적용한 송추역말 활성화 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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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뮤지엄에 관한 연구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것은 2001년 국립민속박물관의 ‘21세기 국
립민속박물관의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다. 해외 에코뮤지엄 사
례가 소개되면서 국내에서도 에코뮤지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
하 다. 이후 에코뮤지엄에 관한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현요(2005)는 유럽의 에코뮤지엄 사례를 분석하여 그 발전과정과 개념을 정의
하 다. 또한 에코뮤지엄 개념의 변화요인을 정립하고, 우리나라에 적용방안을 설
명하 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지속가능한 지역만들기를 에코뮤지엄의 개념으로 
설명하 다.16)
정수환(2005)은 태백시 철암동을 대상지로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
을 제시하 다. 이는 에코뮤지엄을 지역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보는 관점이었다. 
연구에서 새로운 개념의 지역활성화 방안인 에코뮤지엄에 대해 설명하 으며, 그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유산을 보전하여 이를 기반으로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는 계
획을 도출하 다.17)
최경희(2009)는 한국형 에코뮤지엄 개념의 재정립을 사례분석을 통해 시도하
다. 북촌마을이 한국형 에코뮤지엄으로 정착하기 위해 에코뮤지엄 이론을 적용하
여 공간 및 박물관 프로그램을 도출하 다. 북촌마을 주민참여로 프로그램이 운
되고, 지역 유산의 활용과 보전이 지속되면서 자연스레 박물관 활동으로 이어진다
고 보았다. 지속적이고 가치있는 에코뮤지엄 활동이 이어져 북촌의 정체성을 공고
히 한다고 보았다.18)
권수미(2011)는 부산사진박물관 설립의 철학적 정당성을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에코뮤지엄 개념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해외 
사례에서 성공한 문화정책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비판하 다. 지역문화
정체성과 문화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지역계획 과정부터 필요하
다고 주장하 다.19)
이 외 에코뮤지엄 개념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이나 본고장인 유럽의 에코뮤지엄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에코뮤지엄 개념 도입을 통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관광지화를 목표로 하
는 연구논문도 다수 존재한다. 
16) 신현요,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5.
17) 정수환,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태백시 철암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미간행, 2005.
18) 최경희, 한국형 에코뮤지엄 정착 연구: 북촌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9.
19) 권수미, “지역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에코뮤지엄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학회』,14(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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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리(2014)는 남 부산, 창원, 김해의 패총유적을 중심으로 에코뮤지엄 개념 
적용을 통한 패총유적 전시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패총 유적 전시관과 인
근 박물관들은 모두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건립된 박물관이지만, 각기 다른 주
민참여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차이가 어떠한 요인으로 비롯되었는지 조사·분
석하고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을 통해 주민참여와 각각의 박물관을 네트워크하
는 방안,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20)
맹지은(2015)은 에코뮤지엄의 장소성 개념이 갖는 모호성 때문에 현재의 연구가 
이론적인 역에 머물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는 장소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에코뮤지엄 모형을 제시했다. 이는 환경 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장소성이 갖는 의
의가 보다 적극적이고 가시적으로 반 되어야 한다고 했다.21)
이한주(2017)는 에코뮤지엄 개념을 활용한 봉화 신흥마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에코뮤지엄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22)
이렇듯 에코뮤지엄 선행연구에서는 국내·외 대상지와 사례, 이를 비교 분석하
여 활성화 방안, 에코뮤지엄 계획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자 논문명 연도 키워드
신현요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태백시 철암동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지역활성화
최경희










“인천 배다리 지역 생활·역사문화를 반 하는 에코뮤지엄 계





“에코뮤지엄의 장소성 개념 적용을 통한 패총유적전시관 활성화 
방안 : 남지역 부산·창원·김해 패총유적을 중심으로”, 경
















[표 1-3] 에코뮤지엄에 관한 연구
20) 권세리, 에코뮤지엄의 장소성 개념 적용을 통한 패총유적전시관 활성화 방안 : 남지역 부산·창원·김
해 패총유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14.
21) 맹지은, 장소성 강화를 위한 에코뮤지엄 디자인 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15
22) 이한주, 에코뮤지엄 개념을 활용한 봉화 신흥마을 활성화 방안, 공주대학교 문화유산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미간행,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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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착안점 및 차별성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관광계획과 에코뮤지엄에 연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박물관학에서 설명하는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정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내용으로 하는 논문들, 실제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자원을 분
석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코뮤지엄 계획을 도출한 연구들, 지역활성화를 위
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 중 최경희(2009)의 ‘한국형 에코뮤지엄 정착 연구: 북촌마을 중심으로’와 
정수환(2005)의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 활성화 계획: 태백시 철암동을 중심으
로’가 에코뮤지엄 개념을 실제 대상지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고자
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민의 생활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때문에 해당 대상지만의 고유한 프로그램과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계획이 주로 관광 프로그램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에코뮤지엄의 의의를 충족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 분석을 통해 
안산시 풍도에 적용가능한 에코뮤지엄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현재 사업 중인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계획의 일부인 풍도에 적용 가능한 측면은 무엇이고, 풍도 
에코뮤지엄 지역관광계획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민의 생활·역사문화를 주
민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반 한 계획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연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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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
1절. 지역관광계획
1. 지역관광계획의 이해
지역관광계획이란 하나의 지역이라는 볼 수 있는 지리적 공간에 관광이라는 개
념을 적용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매력적
인 자원을 재가공하거나 발전시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문객
을 지역으로 불러들여 계획한 활동을 이끌어 내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역관광계획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이 선순환 하게 되면 주민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새로운 사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얻기 위한 사람들이 지역으로 들
어오게 된다. 지역고유의 생활문화와 연대한 지역관광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주민
에게는 지속적인 거주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민공동체나 결속력은 강화된다. 또
한 지역거주와 풍요로운 생활문화를 유지하게 되며, 지역재생 및 활성화에 참여를 
이끈다. 방문객에는 지역의 매력을 공유하고, 이를 찾는 여행으로 이어진다. 주민
의 생활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교류에 의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게 된다.
<그림 2-1> 지역관광계획의 개념
자료 : 손용훈(2013) 재구성1)




‘지역’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의 구분이 아닌 공동 생활문화권을 
지칭한다. 비슷한 자연환경, 생활문화, 장소적 특징을 바탕으로 연결된 공간의 범
위를 말한다. 때로는 공간이나 거점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
는 공간 범위를 말한다. 
 지역관광계획의 범위는 거점시설이나 중심공간에서 확장된 지역자원을 연결한 
범위이다. 물리적으로는 차로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거나, 거리상으로 10㎞ 내외
로 한다. 김석원(2014)은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시대적 유산이 거점시설이 
되어 그 일대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거주민, 특산물, 역사문화 등과의 관계성 속
에서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과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커뮤니
티를 조직할 수 있는 역을 지역관광계획의 범위로 본다.”고 하 다. 
<그림 2-2> 지역관광계획의 범위
자료 : 김석원 (2014)
지역관광계획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지역자원의 조사와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
며, 연결과 상호작용, 관계를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관광이 지속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거주민과 인적자원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 내야 그 지역관광의 범위
와 요건이 정해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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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에코뮤지엄
1. 에코뮤지엄(Eco museum)의 정의
에코뮤지엄(Eco museum)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 Ecology와 Museum의 합성어로
서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면 전통적인 박물관의 기능에 자연생태, 자연환경
의 보전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2) 또한 에코뮤지엄의 아버
지라고 불리는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ère)3)는 에코뮈제를 “지
역사회 사람들의 생활과 그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환경의 발달과정을 탐구하고,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현지에서 보존, 육성하고 전시하는 것을 통해서 해당 지
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이라고 기술하 다.4) 즉, 지
역의 유산을 보존해야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며 
만들어 가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곳은 스웨덴의 해즐리스(Artur Hazelius)5)는 
황폐화되어 가고 사라져 가는 농촌의 보전을 위하여 마을 전체를 옛날 모습 그대
로 복원해 전시하려는 구상을 했는데, 농촌공동체 보전을 위한 이러한 구상이 박
물관학에서 받아들여졌고, 더욱 발전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에코뮤지엄이라고 부
르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이다. 
당초에는 에코뮤지엄이라는 통일된 용어는 없었고,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대부분이 야외 박물관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과 지역성
(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전통적 박물관과는 구별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이정환, 2015). 이 이 같은 활동은 프랑스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1971년 리
뷔에르에 의해 ‘에코뮤지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안 
되었다. 그 후 국제 박물관회의에서 이 용어가 공식적인 용어로 인정되어 사용되
게 되었다. 프랑스, 독일 등은 지역의 농업유산을 자연그대로 보전하고 이를 에코
뮤지엄 형태로 공개함으로써 관광소득 등을 창출함과 동시에 농업유산의 지속 가
능성을 확보하고 있다.6)
2) 지붕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이정환, PRI 포커스 제40호 (2015.01.25.)
3) 조르주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ère)는 프랑스 출신 박물관 학자. 국제뮤지엄협회(ICOM)의 설립자
로, 기존 프랑스의 박물관학 관행의 혁신을 주도하 으며, 박물관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 다. 
4) Ohara Kazuoki, Eco Museum Eno Tabi, 김현정(역), 『마을은 보물로 가득 차 있다』(서울: 아르케, 2008), 
pp. 19-20.
5) Artur Hazelius(1833~1901) : 스웨덴 출신의 교사이자 민속학자. 스톡홀름의 노르딕(Nordic) 박물관과 스칸센 
야외박물관(Open-air Museum)의 창시자
6) 1992년 패트릭 보이런(Patric Boylan)은 에코뮤지엄의 특징과 환경적 요소를 바탕으로 전통적 박물관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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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통적 박물관 에코뮤지엄
전시공간 건물 실내
실외 (Open Air)를 포함
지역 또는 마을 전체가 전시공간이 됨
해석관점 수집한 유물 전체 역내의 모든 유산
학문 역 박물관학 복합적인 학문 역
전시물의 대상
유형적, 점적인 요소 위주
(수집된 전통적 유물, 자료)
무형요소, 점적인 요소를 포괄
(농업유산 지역, 농촌의 생활과 
관련된 전통 문화, 지식, 기술 등)
전시물의 보존
박물관으로 유산을 이전하거나 
복원하여 전시
전시물을 현지에서 보존, 전시
전시방법 단순전시 적극적인 체험
방문객 관광객 공동사회
관람방식 단순 관람 관람과 체험이 가능
운 주체 박물관, 전문가 지역사회(지역주민)
[표 2-1]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과의 차이점
자료 : 지붕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이정환, PRI 포커스 제40호 (2015.01.25.)
르네 리바르(René Rivard)7)는 전통적인 박물관은 건물안에 소장품을 전시하고 
큐레이터 등 전문가에 의해 운 된다고 하 다. 반면, 에코뮤지엄은 지역을 범위
로 하며 지역의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
장자, 사이트, 경관, 문화자원 등을 모두 포괄하는 열린 박물관이라고 하 다. 에
코뮤지엄의 이러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에코뮤지엄은 한마디로 풍부한 지역유산을 
보유한 지역에서 박물관을 모티브로 하는 지역사회 운동 혹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에코뮤지엄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주민을 주
인으로, 그들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기획하고 실행
하면서 지역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축적시켜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
는 것이다. <그림 2-3>의 에코뮤지엄은 지역,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
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사이트, 경관, 문화적 당위성, 거주민 등으로 이
루어진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코뮤지엄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표에 이정환(2015)이 재구성한 내용을 추가하 음.
7) RenéRivard는 1941 년에 퀘벡 Victoriaville에서 태어났다. 1963 년에 퀘벡과 온타리오 B.A. 학위, 1970 - 
72 년 사적 관리자 - 감독자. Quebec, 1972-73 지역 관리자. 1973 - 79 년 퀘벡의 공원 캐나다의 해석, 미
술, 공공 서비스의 책임자. 1978 년 Muséart를 설립 한 박물관 컨설턴트. 유네스코와 ICOM를위한 몇 가지 
임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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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에코뮤지엄 개념도 (René Rivard, 2011) 
2. 에코뮤지엄(Ecomuseum)의 구성요소와 구조
에코뮤지엄은 특정한 ‘지역’(territory)을 대상으로 하고, 그 안에 지역유산의 
보존(Heritage), 주민의 참여(Participation), 박물관 활동(Museum)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상호작용
을 할 때 이상적인 에코뮤지엄이 완성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의 유산(Heritage)은 자연·생태환경, 산업·문화유산 등 유
형자원과 역사, 생활문화, 사람들의 기억 등 무형자원을 에코뮤지엄 안에서 체계
화하고 유지, 계승하는 활동을 말한다. 주민 참여(Participation)는 개개인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넘어 활동의 주체가 되어 정체성을 찾아가는 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활동(Museum)은 지역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연구를 
통해 가치를 발굴하여 전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에코뮤지엄의 이상적인 모습은 지
역의 유산, 주민참여, 박물관 활동이 고르게 분포하고, 연관성을 가지고 네트워크
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림 2-4>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풍도로 예를 들어 설명
하면 풍도에는 풍도바람꽃, 풍도대극 이라는 풍도에서만 볼 수 있는 야생화라는 
자원이 있고, 야생화 군락지를 보전하기 위해 덤불을 제거하는 공동부역이 있다. 
여기에서 풍도 야생화는 지역의 유산(Heritage)이 되고, 공동부역은 주민참여가 되
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이렇지만 여기에 박물관 활동이 더해지면 에코뮤지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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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질 박물관활동은 어떤 것 일까? 먼저 야생화 개체와 군
락지의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야생화 목록과 이미지를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다음 이를 바탕으로 풍도에 서식하는 야생화의 특징을 학계에 보고하거
나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 활동을 한다. 그 결과를 전시하고 공유하는 전반적인 활
동이 박물관 활동이다. 이를 통해 에코뮤지엄이 완성되는 것이다. 주민참여와 박
물관 활동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주민 스스로 야생화와 풍도의 역사와 생활상에 
대해 참여하는 조사, 연구 활동, 주민참여와 지역유산이 만나는 부분에서는 야생
화 군락지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에코뮤지엄의 세 가지 구성요소 
지역유산(Heritage), 주민 참여(Participation), 박물관 활동(Museum)가 이상적인 구
조로 작동하는 것을 도식화 하면 <그림 2-4>과 같다. 
<그림 2-4> 에코뮤지엄 개념 (오하라 가즈오키, 1996)
또한 ‘박물관 활동’과 ‘지역유산의 보존’이 만나는 부분은 지역유산과 박
물관을 연결하여 지역 전체를 에코뮤지엄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
어 우리나라에서 2012년 까지 개최되었던 ‘새문길 박물관 문화축제’는 서울 역
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새문길에 위치하고 있는 7개 박물관과 6개 문화기관이 참여
한 행사 다. 이 행사에서는 박물관과 문화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에
코뮤지엄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이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
로 지역의 유산, 박물관활동, 주민참여가 함께 어우러져 나아간다면 이것이 에코
뮤지엄의 구성요소를 충족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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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에코뮤지엄의 구조도 (최재희, 2002)
최재희(2002)는 유산(Heritage), 주민의 참여(Participation), 박물관 활동(Museum)
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것을 중심박물관으로 보고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요소가 결핍될 경우 위성박물관으로 보았는데, 이들이 시간과 공간의 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역의 삶을 보여준다고 해석하 다. 또한 중심
과 위성으로 이어지는 각 사이트들을 연결하는 길을 발견의 길로 보았다. 에코뮤





프랑스의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은 제대로 형식을 갖춘 초기의 사례이다. 시작
단계에서는 베르리 성이라는 중심박물관과 벽돌공장, 운하박물관, 학교박물관, 광
산박물관 이렇게 네 개의 위성박물관으로 시작되었다. 베르리 성의 ‘사람과 산업
박물관’이 중심 역할을 하고 나머지 위성박물관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었다. 최
근에는 르 크뢰조(LeCreusot)에 위치한 베르리 성, 에뀌스(Ecuisses)에 위치한 운하
박물관(muséedu canal), 몽소(Montceau)의 블랑지(Blanzy)에 위치한 광산박물관, 몽
소(Montceau)의 학교 박물관, 씨리-르-노블(Ciry-le-Noble)의 벽돌공장(La 
Briqueterie) 등 이 각기 개성있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림 2-6>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구조도의 변화 (좌)초기, (우)현재
자료 : 배은석(2012).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에코뮤지엄 모델 연구
<그림 2-6>은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의 구성을 개념도로 그리고, 초기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처음에는 중심 박물관인 
베르리 성을 중심으로 운 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구조가 아니라 각각이 중심
박물관의 요건을 갖추고 동등하게 활동하고 있다. 각각의 박물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하는 선들을 발견의 길이라고 한다. 발견의 길은 에코뮤지엄을 이루
는 요소로서 박물관과 박물관을 이동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지역의 모든 문화, 유
산, 자연, 사람, 생활양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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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명인 부르고뉴(Bourgogne)의 르크뢰조(LeCreusot), 몽소 레민
(Montceau-les-Mines), 시리 르 노블(Ciry-le-Noble)은 유리 제조업, 벽돌 제조업 등
으로 유명했었다. 석탄 채굴, 철강 산업이 호황을 누렸으나, 현대에 와서 사양 산
업으로 전락하 다. 지역 전체가 침체 위기를 맞았으나 지역의 주민들은 과거 산
업유산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 다. 이러한 지역의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리고,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박물관 활동을 이어 나갔다. 과거 
도시가 광산과 철강 산업의 거점이 던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
지 시도를 하 다. 시민 모금을 통해 광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물을 세워 지
역주민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광산에서 일한 가족과 이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크뢰조-몽소 에코뮤
지엄이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각 사이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베르리성(château de la verrerie)
초기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의 중심은 베르리 성이었다. 이 성에는 지역의 광
산, 유리, 철강 산업과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전시하고 있다. 건물에 대한 역사
로 1786년부터 1832년까지 유리 제조 공장으로 사용되었던 모습, 1837년부터 이후
로 철강 산업을 이끌었던 슈네데르(Schneider) 가문의 저택으로 사용된 모습이 전
시되어 있다. 그러다 철강 산업이 쇠퇴해가고 슈네데르 가문 역시 쇠락하게 된다. 
이후 1969년 크뢰조시에서 이 저택을 매입하여 에코뮤지엄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림 2-7> 슈네데르 가문의 저택 베르리성
 
<그림 2-8> 유리공장 굴뚝의 모습
<그림 2-7>8)는 슈네데르 가문의 저택이었던 베르리성이다. 이 곳은 크뢰조-몽
소 에코뮤지엄의 중심 박물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2-8>9)은 예전 유리공
8)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hateau_de_la_verrerie_creuso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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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굴뚝으로 현재 내부는 리모델링 되어 당시 산업 경관을 그린 그림들과 슈네
데르가(家)의 초상화, 유리 공예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가구 및 거실이 재현된 공간, 19세기 이후의 크뢰조 지역과 주민의 역사
를 그림, 판화, 사진, 유물, 기록, 건축물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그림 2-9> 굴뚝을 소극장으로 활용
 
<그림 2-10> 광산업 전시모형
 
<그림 2-11> 광산업 전시모형2
<그림 2-9>10)은 유리공장의 굴뚝 내부 모습으로 현재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
는 모습이다. 화려한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굴뚝 건물 입구에는 「강철, 
기계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벽면 패널에는 광산 
갱도의 구조도 및 철강 산업의 발전사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운하박물관(musée du canal)
프랑스 Écuisses에 위치한 운하박물관은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에 속해 있는 
위성박물관이다. 지역 주민이 18세기 말 건축된 운하를 보존하기 위해 조성하
다. 이후 1990년에 ‘중부지역 운하 협회’를 조직하여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에 
일부가 되었다. <그림 2-12>11)은 운하박물관의 모습이다. 
9) 출처 : 
http://www.burgundy-tourism.com/to-do-to-see/heritage/historical-sites-and-monuments/PCUBOU071148030/detai
l/le-creusot/chateau-de-la-verrerie
10) 출처 : http://old.lecreusot.com/otsi/groupes.htm






<그림 2-11> 운하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으로 배를 타고 운하를 따라 지역을 관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운하박물관이 시사하는 바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박물관이라는 것
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방문객에게 과거의 산업유산인 운하를 따라 
배를 타고 주민의 설명을 들으며, 지역을 관광하는 경험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
을 것으로 보인다. 
·탄광박물관(musée de la mine)12)
탄광박물관은 Montceau-les-Mines의 Blanzy에 위치한다. 16세기부터 석탄 채굴
을 하면서 살아온 지역 주민의 삶과 산업 현장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다. 탄광박물
관은 광산과 사람들(La mine et les hommes)이라는 협회와 Blanzy가 협약을 맺어  
탄광을 에코뮤지엄으로 만드는 작업을 실시했다. 건물 안에는 광산의 시설과 안내
판 비디오 등의 자료가 있다. 또한 크리스탈 결정, 1881년의 사진 앨범, 회화, 벽
보 등이 전시품으로 있고, 광산 체험도 할 수 있다. 
 








<그림 2-15> 탄광박물관 전시모습
·공립학교(maison d’école) 에코뮤지엄
<그림 2-16>는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에서 2010년 출판한 책이다. 건축가 뒤락
(Dulac)이 설계한 공립학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학교는 1880년 몽소의 소
녀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1950년대의 교실 모습을 재현하여 전시하고 있
다. 현재는 20세기의 학교 교육과 선생님에 대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13) 다양
한 출판과 전시 이뤄지고 있다. 
<그림 2-16> 학교건물 책자
13)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www.ecomusee-creusot-montceau.fr, 검색일 201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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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La Briqueterie)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의 벽돌공장은 씨리-르-노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2-17>14)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흑벽돌은 지역의 특산품이다. 
벽돌공장 에코뮤지엄에서는 벽돌이 수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림 2-17> 벽돌공장 외부모습
 
<그림 2-18> 벽돌제작 공정시연 관람
여기까지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의 중심박물관, 위성박물관을 살펴보았다. 이 
사례는 지역의 유물을 활용한 전시, 운 프로그램, 출판물, 교육, 주민참여 등 에
코뮤지엄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에코뮤지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로서 성공적인 지역관광을 실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 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삶과 밀착하여 에코뮤지엄이 운 된다는 점이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한다. 
14) 출처 : http://www.lejsl.com/edition-montceau/2014/11/07/vers-une-autre-briquet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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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에코뮤지엄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은 경기만에 흩어져 있는 역사문화유산, 해양생태
자원, 지역생활사 등을 보존·재생하고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해 예술로 승화하는 
작업이다. 여기에 예술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명소화 사업을 진
행한다. 이같은 경기도의 계획은 경기만 일대 주민 삶의 터전 자체를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만들어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태문화자원·지역생활사의 
에코 투어리즘, 예술섬·랜드마크의 아트 투어리즘, 역사문화유산의 다크 투어리
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개발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 
에코뮤지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유산이 단순히 유물의 가치를 넘어 주민이 
함께 생활하며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개념변화를 적극 반 한 정책이다. 에코뮤지
엄은 보물창고같은 기존 박물관 개념에서 진화해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의 가치를 
발견해 이를 표현하고 활용하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15)
<그림 2-19> 경기만 에코뮤지엄 비전과 핵심가치
자료 : 경기만 에코뮤지엄 브로슈어. 경기문화재단
15) 경기창작센터의 ‘경기만 에코뮤지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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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의 지리·경제적 특징
경기만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서쪽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북쪽의 장산곶과 남쪽
의 태안 반도 사이에 있는 너비 100km, 해안선 528km의 반원형 만을 말한다. 바
다에는 종도와 덕적도, 자월도, 풍도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문화역사가 풍부
한 크고 작은 섬 200여개가 떠있다. 경기만은 황해를 끼고 있다. 황해는 중국 동
부 해안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로 한국에서는 서해라고 부른다. 행정구역으로
는 강화도와 옹진군을 포함한 인천광역시가 경기만의 80%를, 옹진반도와 경기도, 
충청남도가 20%를 차지하고 있다.16) 경기만은 국토면적의 2.7%를 차지하고 있지
만 인구밀도가 높은 조밀지역이다. 인천에 300여만명이, 김포·시흥·안산·화
성·평택 등 5개 시에 250여만명 등 모두 550만명이 경기만에 살고 있다. 경제적
으로는 37만 7321개 사업체에 211만 8452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2-20> 경기만 에코뮤지엄 발전전략
자료 : 경기만 에코뮤지엄 브로슈어. 경기문화재단
16) 경기만 에코뮤지엄 홈페이지, 경기창작센터, http://ecomuseum.kr/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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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의 역사
서해안 경기만 일대의 생산 활동은 선사시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해는 
평균 수심 44m의 얕은 바다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rias coast)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연안 곳곳에 섬들이 산재해 있다. 이 때문에 풍랑 등 바다에 대한 위험도가 
높지 않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연안 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다를 생활 역으로 삼아
왔다. 발달된 만(灣)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연안을 따라 먼 거리 사람들도 쉽
게 접촉할 수 있었다. 더욱이 많은 섬들은 징검다리 삼아 바다 멀리 진출하여 활
동범위가 넓었으며, 바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직접 혹은 간접 접촉을 할 수 
있었다. 경기만은 점차 어업이나 상업이라는 생활의 터전에 머물렀던 것에서 벗어
나 한반도 고대국가들의 정치·경제·군사 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
다. 경기만의 항구들은 대(對)중국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다. 고려시대 역시 경기
만은 중국으로 오가는 대양 항로의 역할을 하 고, 세곡운반을 담당한 조운선의 
주요 경로가 되었다.
근대에 이르러 경기만은 서울의 근해 기에 외세의 주요 침입 경로가 되었고, 
이에 맞서는 군사적 항전도 전개되었다. 강화도 조약 이후 문호가 개방되자 인천
항 등에는 많은 외국 상인들이 몰려왔으며 경인선 철도가 부설되어 서울과의 연
결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수탈의 창구가 되었다. 수원에서 
인천을 연결하 던 수인선은 수여선, 경부선과 연계되어 내륙지방의 물자를 인천
항으로 실어 날랐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일제의 의해 인천을 중심으로 경인공업
지대가 건설되었으나, 해방 후 6·25전쟁으로 경기만 일대의 공업시설들이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다.
해방과 전쟁을 거친 후 경기만 일대는 귀국동포와 피난민들이 유입되었으며, 국
가시책에 의해 미개척 유휴지와 간석지를 개발하 다. 염전을 만들고 포구에는 많
은 어선들이 드나들게 되었다. 어시장도 활기를 띄면서 사람들이 넘쳐났다. 경제
와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경기만의 면모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안에 간척사업
이 시작되어 방조제가 놓 고, 새로운 땅에는 공단과 신도시들이 들어서며, 국제
공항과 국제항도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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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의 지역자원 (경기만 에코뮤지엄 컬렉션 100)
앞서 경기만의 역사에서 집어본 바와 같이 경기만은 많은 역사·문화적 중요한 
자원이 발현한 곳이다. 경기창작센터와 지역사회연구원은 경기만 일대의 지역자원
을 문헌조사한 결과, 경기만 지역의 지역자원을 찾는 작업을 통해 총 2975개를 수
집했으며,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안산시가 1315개(44.2%)로 가장 많았고, 부천 
462개, 화성 442개, 시흥 438개, 평택 229개, 김포 88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에 따르면 역사자원이 1884개(63.3%)를 차지하고, 문화자원 752개, 자연자원 339개 
순이다. 역사자원 중에서도 향토설화자원이 많은데, 경기만 지역에 오랫동안 입으
로 전해여 내려온 이야기들이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경기창작센터는 이렇게 수집된 지역자원 중 100선을 선정하여 경기만 에코뮤지
엄 컬렉션을 발표하 다. 이를 경기도 연안을 대표하는 문화, 자연, 역사, 인물 등 
경기만 에코뮤지엄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해 경기만의 정체성 구축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며, 스토리텔링 북, 사이버 인문지리지 등으로 연계
해 통합 서비스 예정한다고 밝혔다. 
 에코뮤지엄 컬렉션은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 문화, 역사 유적 등을 지
역주민과 함께 가꾸고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는 산업혁명, 
세계대전 관련 유산들을 폐기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경기창
작센터는 경기만 일대에 존재하는 산업화 현장과 생태보존 지역, 수많은 역사 유
적들을 에코뮤지엄 컬렉션으로 지정했다.
 컬렉션 100선은 고유성(경기만 연안문화 내포 여부), 특정성(다른 지역과 차별
되는 경기만의 특성), 보존가치(주요 자원으로 선정해 보존해야 하는 여부), 순환
성(경기만 일대 지역 및 주민에게 순환되는 가치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
다. 각 자원의 성격에 따라 8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특히 시화호, 화성호 등 
주요 국가 간척 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지역 사회의 생명운동, 미군 폭격사격장이 
있던 화성시 매향리 평화운동, 시흥시 복음자리를 중심으로 벌어진 도시빈민 운동 
등 근현대사에서 주목할 만한 시민활동을 선정하고 현존 인물들도 컬렉션에 포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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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추리섬 돌살(독살) 안산
염전
3 동주염전 안산
4 매화리 염전 화성





8 시화호방조제와 조력발전소 안산
9 화성호 및 화성방조제 / 철새 화성
등대
10 풍도 등대 안산
























26 시화호 생명운동 안산











경기만의  생태계를 지키는 사람들 34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
경기 바다와 연안 역사, 문화를 
연구하는 지역사학자들 35 정진각 안산
문화활동가 36 최춘일 안산
평화운동가 37 전만규 화성
생태운동가 38 윤 배 화성
교육활동가 39 최긍렬 시흥









44 대부도 2호선 안산
45 방산동 청자백자요지 시흥
46 별망성지 안산
47 당성 화성
[표 2-1] 경기만 에코뮤지엄 컬렉션 100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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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부도 상동 안산
55 서신면 매화리 70년대 거리 화성
56 매향리 평화마을 / 농섬 화성
구비 57 생금집 시흥
민속문화
58 월미두레풍물놀이 시흥
59 궁평항과 풍어제 화성
60 포동 새우개 도당제 시흥
61 군자봉성황제 시흥
문학
62 해거방축 - 이익 안산
63 연성8경 - 강세황 안산
경기만의 
여행길
늠내길 64 늠내길 시흥







68 남리갯벌(말부흥 포함) 안산
69 송교리 살곶이 갯벌 화성
70 백미리갯벌 화성
지층




































<그림 2-21> 경기만 에코뮤지엄 지도
자료 : 경기만 에코뮤지엄 브로슈어. 경기문화재단
또한 경기창작센터에서 경기만 에코뮤지엄 안에서 개념적으로 위성 박물관에 해
당하는 ‘경기만 작은 에코뮤지엄’20곳을 선정하 고, 이들은 안산 8개소, 화성 
7개소, 시흥 5개소로 분포해 있다. 이곳들은 에코뮤지엄 이념에서 우선적으로 중
요한 어느 특정 ‘지역’(territory)을 중요한 대상으로 지정하여 선정한 곳이며, 
향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콘텐츠를 생산하고,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 
지역 개소 작은 에코뮤지엄
안산 8
▲시화호 에코뮤지엄, ▲대송습지 에코뮤지엄, ▲상동 에코뮤지엄, 
▲선감도 에코뮤지엄, ▲고랫부리 에코뮤지엄, ▲누에섬 에코뮤지엄, 
▲풍도 에코뮤지엄, ▲그리움 에코뮤지엄
화성 7
▲제부도 에코뮤지엄, ▲당성 에코뮤지엄, ▲서신 에코뮤지엄, 
▲궁평항 에코뮤지엄, ▲매향리 에코뮤지엄, ▲우음도 에코뮤지엄, 
▲송산·발안·조암 에코뮤지엄
시흥 5
▲갯골 에코뮤지엄, ▲연꽃문화공원 에코뮤지엄, ▲호조벌 에코뮤지엄, 
▲오이도·월곶·배곧 에코뮤지엄, ▲시흥내륙 에코뮤지엄
[표 2-1] 경기만 작은 에코뮤지엄 20개소
기타 기타
97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안산
98 전곡항 / 고렴지구 화성
99 이하라 히로미쓰 안산
100 선감학원 생존자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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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만 지자체별 에코뮤지엄 추진현황
2016년 7월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는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업무협약
을 맺었다. 경기도는 본 사업의 취지를 경기만 일대에 산재한 역사와 생태 문화자
원을 보존해 재생하고, 예술적으로 승화해 주민의 삶의 터전 자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을 조성해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17) 이에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 다. 
<그림 2-22> 경기만과 인접한 지자체
순번 주요 사업과 목표
1 경기만 컬렉션 100선 선정 및 복원 재생
2 통합마케팅 및 스토리텔링 (조사연구)
3 작은 에코뮤지엄(거점) 20개소 지정 및 활동 촉진
4 예술섬 10개 조성 및 예술섬 비엔날레 추진
5 경기만 연안길 복원 및 투어코스 개발
6 경기만의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랜드마크 조성
7 연안 문화 대표축제 상품개발 및 지원
8 연안 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9 주민 역량 강화 및 자발적 생활 문화, 주민 재생 사업 지원
10 남북 경기만 공동연구 및 조성, 국제 문화교류
[표 2-4] 경기만 에코뮤지엄 주요사업과 목표
17) 경기도, ‘지붕없는 박물관’에코뮤지엄 경기만 일대에 조성한다. 아주경제신문, 2016년 7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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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산 에코뮤지엄
안산 에코뮤지엄은 지역문화와 역사를 기초로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을 기반으로 
한다. 주요 거점은 대부도 상동거리, 구 대부면사무소, 선감 역사박물관, 누에섬 
등이다. 대부도 에코뮤지엄 사업은 에코뮤지엄의 주민자치활동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상동에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에코시민학교’, ‘공공예술프로젝
트’, ‘폐가활용전시’등의 사업이 활발하며, 80여년 역사를 품은 구 대부면사무
소는 ‘대부도 에코뮤지엄센터’로 리모델링되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선감학원은 어두운 역사를 대부해솔 6길과 연계하여 다크 투어리즘으로 다룬 선
감 역사박물관은 안산 역사 자원을 활용한 예다. 바닷길이 열리는 누에섬은 예술
가의 상상력과 누에섬의 자연, 섬의 지역 신화가 조화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가고 
있다. 
<그림 2-23> 경기도 문화재자료 127호 구 
대부면사무소
자료 : 디지털 안산문화대전
   
<그림 2-24> 주민사랑방으로 리모델링된 
대부면사무소
자료 : 경기문화재단
<그림 2-25> 누에섬 설치작품 물고기 솟대. 
파도와 바람 소리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가
포함된 작품
자료 : 경기문화재단
   
<그림 2-26> 선감역사박물관. 선감학원의 





화성권역에서는 제부도와 매향리를 거점으로 에코뮤지엄 사업이 펼쳐진다. 제부
도 아트파크는 1층에 갤러리와 소형 공연장이 조성되었고, 2층에는 탁 트인 조망
권을 확보해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아트파크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2017)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본상, ‘2017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하면서 국
내 손꼽히는 공공디자인 조형물로 부각되었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는 주한미군 폭격 훈련장의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마을이다. ‘매향교회’의 흉물스러운 외형은 지난 시간의 흔적을 보여준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매향리의 현대 역사를 마을의 역사 자원으로 활용, 매향교회의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내부를 스튜디오로 고쳐 기획전시장으로 운 하고 있다. 매
향교회 입구의 포탄 전시관을 마을카페나 역사관으로 재생하여 입구 주변에 쌓여
있던 포탄들을 역사적 자료로 가치있게 활용할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림 2-27> 건물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낡은
모습은 상징성을 담아 그대로 살려둔 매향교회
자료 : www.imr.co.kr




<그림 2-29> 2017년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본상,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한 제부도 아트파크
자료 : 한겨레신문
   
<그림 2-30> 2017년 레드닷 디자인어워드의 





시흥은 ‘바라지’(돌보다, 돕다, 기원하다 뜻의 순우리말로 예부터 방죽, 논, 간
척지를 지칭함)란 단어를 브랜딩하여 ‘시흥바라지 에코뮤지엄’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시민, 전문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역 민간협의체 ‘시흥바라지 에
코뮤지엄 연구회’에서는 시흥의 대표적인 자연환경, 문화·역사 자원의 가치를 
찾아 문화·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문화 보존과 가치있는 활용 방안을 지속
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시흥의 주요 에코뮤지엄 사업은 갯골생태공원과 호조벌, 연꽃테마파크를 중심으
로 이루어진다. 갯골생태공원에는 갯골과 염전을 주제로 한 갈대둥지 독서실, 소
금창고 아카이브전 등이 있으며, 호조벌에서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생태 사진전이 
구성되고, 연꽃테마파크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열린다. 
<그림 2-31>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국내 
최대 염전이었던 군자·소래 염전 이야기를
전시한 갯골생태공원 내 소금창고
자료 : 경기문화재단
 
<그림 2-32> 생태복합놀이터가 조성되거나 
호조벌의 생태, 농업, 생활을 촬영한 
사진전시도 이루어지는 호조벌 공간
자료 : 경기문화재단
<그림 2-33> 갯골생태공원 내 소금창고
자료 : 하늘아래 너와함께 블로그
 
<그림 2-34> 둥지모양으로 제작한 시민참여 
공공예술프로젝트. 시민 참여로 조성한 






프랑스 크뢰조 몽소 에코뮤지엄과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례의 에코뮤지엄으로서
의 특징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랑스의 크뢰조-몽소 에코뮤지엄 사례에서 나타난 에코뮤지엄의 특징적
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에코뮤지엄 개념이 지역개발을 위한 방
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에코뮤지엄이 지역자원, 산업유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라 자연환경과 공동체의식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점, 지역의 정체성이 어떠한 방법
으로든 들어난다는 점, 마을주민으로 주축이 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와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르리성은 지역 유력 가문의 유산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 수준, 
생활상을 보여주는 것에 성공하 다. 자연스레 지역산업으로 이어진 전시는 차별
화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마련된 전시에는 지역주민
의 참여로 다양한 전시품을 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참여는 공동체 강화에도 도움
을 주어 베르리성이 에코뮤지엄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할 수 있
다. 
운하박물관은 주민 중심의 운하박물관 운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을 성공요인으
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이드로 참여하 고, 유람선을 타고 지역을 
설명하는 해설사가 되었다. 이 모든 활동이 무급 봉사로 시작되어, 지금은 ‘중부
지역 운하협회’에 소속되어 직업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에코뮤지엄 사업의 초기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가 사업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탄광박물관은 ‘탄광과 사람들’이라는 협회가 광부 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
로 만들어져, 초기에는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블랑지 시와 협약을 맺어 
지역관광지로 발전한 모습이다. 특별했던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에코뮤지엄이 시작
되었다. 가족이라는 관계에서 비롯된 기부금이 공동체의 결속력과 지속성을 보여
준 사례이다. 
공립학교는 다른 에코뮤지엄 보다 출판과 학술지 발행등 박물관 활동이 강화되
어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활동과 성과 공유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보여 박
물관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과물, 결과물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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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표달성의 힘이 중요하다. 
프랑스 사례의 마지막으로 벽돌공장은 벽돌을 생산하는 장인이 직접 참여하여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 것이 중요했다. 관광객들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기위
해 몰려왔고, 이는 소비로 이어져 에코뮤지엄이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다음으로 경기만 에코뮤지엄의 특징적 개념은 경기만이라는 넓은 지역을 대상
으로 한다는 점,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 재생하고 문화·예술활동가의 참여
로 자원을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점, 주민 삶의 터전 자체를 ‘지붕없는 박물
관’으로 조성한다는 점, 공간조성과 예술체험과 교육, 투어, 콘텐츠 개발 및 스토
리텔링이 결합되었다는 점이 최근 에코뮤지엄의 발전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안산, 화성, 시흥 에코뮤지엄을 살펴보면 지자체나 관련기관에서 주민교육을 통
해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의식을 향상시키는 과정부터 주민주도형 마을사업 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
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파급 및 연계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협
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점이 소득을 
목적으로만 한 사업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국내 사례를 통해 조직 구성의 다양화, 
역사, 문화, 디자인의 결합, 그리고 시민, 전문가, 공무원의 참여가 유산을 보전하
는 박물관활동으로 이어지는 점이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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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âteau de la 
verrerie
지역 유력 가문의 유산 활용
지역 산업을 주제로 활용




18세기 운하 산업유산의 보존 및 활용
주민 중심 ‘중부지역 운하 협회’구성
주민참여한 프로그램 운
탄광박물관
musée de la 
mine
블랑지의 폐탄광 활용
탄광과 사람들 협회 구성




역사적 건축물(학교)의 당시 모습 전시
















매향교회 역사적 미활용 건물 리모델링
레드닷 디자인상의 경관벤치 SEAt
시흥
에코뮤지엄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에코뮤지엄 연구회 존재
시민이 참여한 공공예술프로젝트와 결합
야외 사진전시
[표 2-1] 에코뮤지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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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가능한 에코뮤지엄 개념 도출
에코뮤지엄의 초기사례로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프랑스의 크뢰조-몽
소 에코뮤지엄과 최근 국내 실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만 에코뮤지엄에서 
도출한 에코뮤지엄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 부분에서 초기 설립위원들이 선발되고 공동에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 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 이
후 세부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운 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구상 
및 운 방안은 4장 계획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둘째, 지역유산 부분에서 자연, 문화, 산업, 역사, 전통, 장소, 이야기, 사람 등 
모든 것이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잘 보전해야 한다. 풍도 섬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연환경은 물론, 경관 관리도 실시한다. 
셋째, 일반적인 지역관광계획과 차별화되는 박물관 활동이다. 관광계획에만 그
친다면 박물관 활동이 없어도 될 것이다. 하지만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지역
관광계획이 가장 큰 차별화를 갖는 부분은 지역 전통 문화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를 복원 및 재생하는 것이다. 지역유산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활동의 중심 장소를 
마련하고 자원 및 주제별로 세부적인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활동을 펼쳐나간다. 주
민의 참여가 박물관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지역관광 가이드를 하거나, 프로그램 운
,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이 지역관광계획의 바탕이 된다면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지역관광계획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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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상지 이해 및 지역자원 분석
1절. 대상지 분석
1. 풍도의 이해
풍도는 작은 섬으로 반농반어의 성격을 지닌 곳이다. 과거 주민들은 남자는 외
지의 선원과 어업, 여자들은 인근 도리도 갯벌 채취와 밭농사, 약초 채취에 종사
했다. 섬에 갯벌이 없어 자체 갯벌 채취는 어려워 일찍이 외부로 진출했으며, 평
야가 없어 논농사는 짓지 못하고 소규모로 밭농사를 짓는 곳이다. 
풍도에서 도리도 굴 채취는 약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초기에 굴 채
취를 위해 약 3개월 머무르다가 점차 바지락 양식을 하면서 6개월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섬 주민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풍도와 도리도를 옮겨 가며 살아왔
다. 풍도 주민들은 도리도 채취로 큰 수익을 얻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했으
나, 화성시 백미리 주민과 채취권 분쟁이 일어났다. 이때 재판에 져서 2002년 이
후 도리도에 갯벌 채취권을 빼앗기게 되면서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
었다. 
풍도 인근에는 예전에 다양한 고기가 잡혔다. 인근에는 과거 민어, 농어, 장어, 
되미, 우럭, 놀래미, 간재미, 그 외에 조기, 새우, 갈치 등이 많이 잡혔다. 특히 민
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지만 근래에 거의 사라졌다. 최근 10년 전까지 여름에는 낚
시꾼들이 많이 몰려왔으나, 근래 물고기가 많이 줄면서 예전만큼 외부 낚시꾼들이 
방문하지 않는다. 
밭농사는 대체로 육지에서 생산되는 것을 대부분 소량 재배하고 있는데 주로 
콩, 고구마, 도라지, 각종 채소 등을 재배한다. 
근래 어업이 약화되면서 주로 밭농사를 짓고 있으며, 약초 채취나 일부 관광(야
생화 촬 , 낚시, 민박 등) 수입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에서는 계절별로 
보면, 3월 야생화, 4~5월 나물 채취, 6월 낚시, 7~8월 해수욕, 9~11월 꽃게잡이로 
계절별 특성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봄철 야생화 시기이외에는 외지 관광객의 방문
은 아직 미약하다. 특히 이곳은 서해안에서 봄철 야생화로 널리 알려져 있어 3~4
월에는 하루 약 50~200명 정도로 야생화 촬 자들이 많이 온다. 
한편 산에는 야생 머루, 다래, 산딸기, 참나무버섯 등이 자생한다. 2014년 방송
국의 1박2일 팀이 풍도를 배경으로 촬 하면서 이 섬이 더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
나 배편의 제약으로 섬 방문객은 별 차이가 없어, 현재 생업에 큰 도움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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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최근 마을 수입원의 다각화를 위해 주민들은 자투리땅을 개간해서 밭농사를 짓
고, 봄철 야생화 관리와 관광객 유치, 낚시와 섬 주변 관광 등을 통해 마을 수입
을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각종 펜션과 민박을 늘리고, 경치가 좋은 북
배 지역을 개발하며, 섬 둘레길과 채석장 주변 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다. 
❚배 운송업과 선원생활
풍도의 배 운송업과 선원생활은 다음과 같다. 풍도의 남자들은 에전부터 연안을 
운행하는 화물선의 선원 생활을 주로 했다. 일제강점기부터 무동력선인 돛단 범선
을 타고 서해바다를 중심으로 남해까지 누비며 다녔다. 그들은 10대 중·후반부터 
60~70세까지 배를 탔기 때문에 보통 40~50년씩 배를 탄 사람들이 많다. 
1953년에 풍도의범선이 22척인데, 큰 배가 6척, 작은 배가 16척이다. 당시 선주
가 26명이고, 선원이 40명이었다.1) 선원들은 한번 바다에 나가면 1~2개월, 길게는 
5개월~1년씩 해상 생활을 했다. 배는 계절에 관계없이 운행되었으며, 주로 군량미
의 해상수송을 맡았다. 
일제강점기에는 배를 탄 남자들은 주로 군량미를 운반했기 때문에 대부분 군대
를 가지 않았다. 해방 이후에도 대통령의 특명으로 해상수송을 위해 군산에 가서 
쌀을 싣고 군인들이 주둔하던 어청도와 욕지도로 실어 나르기도 했다. 쌀 수송을 
주로 풍도 남자들이 맡아서, 섬 노인 중에 국가유공자도 있다. 여성들은 주로 집
안살림을 하면서 굴과 바지락을 채취하 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에야 
밭농사와 굴, 바지락 채취를 도왔다. 그래서 풍도의 생활은 여유있는 편이었고, 일
제 강점기부터 풍족한 섬이고 부자들이 많다는 소문이 났다. 쌀을 외지에서 몇 가
마씩 사다놓고 먹을 정도 다.2)
❚야생화 탐방객
풍도는 각종 야생화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특히 봄철 야생화가 산에 지천으로 
피어 있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야생화가 피는 3월 초에서 4월 
중순 사이에 각지의 야생화 동호회 회원들이 꽃을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 풍도를 
1) 차석기 편, 『풍도리지』, 재경인 향친화, 1989, 18쪽.
2) 이상희, 양동헌, 서상원, 송춘순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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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온다. 이 시기에는 하루 200~300명 정도 찾아오는데,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
들이 들어온다. 대략 봄철 야생화 시기에 약 2,000명 정도의 외지인들이 다녀간다. 
풍도의 봄철 야생화로는 노루귀, 바람꽃(꿩의바람꽃, 변산바람꽃), 복수초 등이 
마을 뒷산 사방에 피어있다. 그 외에 풍도대극, 현호색, 제비꽃, 천남성 등도 있다. 
풍도의 노루귀는 분홍색이 중심이며, 복수초는 잎이 크고 노란색이 선명하다. 바
람꽃은 다양한데, 주로 흰색의 꿩의 바람꽃이 많은 편이다.
풍도의 마을 주민들은 야생화가 피는 계절이 오면, 단지 주변의 잡초를 미리 뽑
는다. 왜냐하면 잡초가 많으면 봄철에 야생화가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
고 야생화 표지판을 세우고, 수시로 주변 청소를 하며, 야외 화장실도 만든다. 그
리고 야생화가 훼손되지 않게 길 주위에 울타리를 치기도 했다. 그러나 외지인들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야생화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 가장 큰 문제
는 사람들이 몰래 야생화를 캐가는 경우인데, 배를 탈 때에 일일이 짐을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캐가는 사람들을 단속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야생
화 보호를 위해 2018년 1년간 입산금지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야생화 군락지 관리를 위해 입도비 명목으로 3~4월에 섬에 들어오
는 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얼마간의 돈을 받는다. 주로 노인들이 야생화 관리와 
주변 정비를 하기 때문에 입도비를 1인당 3,000원씩 받아서 마을기금으로 사용한
다. 예전에는 받지 않다가 왜 돈을 받느냐고 시비가 벌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야생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단체로 배를 빌려 도시락을 지참하고 오기 
때문에, 섬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도금 징수를 하게 되었다. 
서상원(남, 45세)은 풍도의 야생화가 과거에는 더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야생화가 없어졌지유. 벌목하면서 없어진 거에요. 나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손을 안 댔을 때에는, 어렸을 적에는 바닥에 온통 꽃이었어요. 지금 없어진 거지요. 사
람들이 산을 안다니니까 잘 몰라유. 나만큼 다닌 사람 없어요. 난 더덕을 많이 캤어요. 
더덕 같은 거.(서상원 구술, 2014.8.26.)
그는 30~40년 전에는 온 산이 다 야생화일 정도로 많이 피었으나, 벌목을 하고, 
외지인들이 오면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말한다.3)
3) 김진현, 이웅길, 서상원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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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풍도 야생화 군락지 전경
자료 : 연구자 촬영
 
<그림 3-2> 풍도 야생화 관광객 
자료 : KBS 뉴스, [풍도 야생화] 고립된 작은 섬, 야생화의 
피난처
❚약초채취와 밭농사
풍도의 약초는 매우 다양하다. 하늘타리, 철남생(천남성), 칡, 시오, 초호(고무골
풍), 둥글레, 하수오, 사생이(전호나물), 구지나무(구지뽕나무), 웅드리풀(족두리풀), 
새숭, 드릅나무, 천궁, 방풍나물, 천마 등이다. 이 중에 둥글레가 가장 많이 나며, 
천마가 고가에 팔린다.
약초는 2월부터 6월가지 채취하고, 7월에서 9월까지는 벌 때문에 휴식기에 들어
갔다가 벌이 다 들어간 이후부터 땅이 얼기 전인 초겨울가지 채취를 한다. 봄에는 
줄기과의 약초를 많이 캐고, 초겨울에는 뿌리과 약초를 많이 캔다. 이렇게 채취한 
약초들은 제기동에서 온 약재상에게 넘기거나, 풍도에 놀러온 관광객들에게 조금
씩 팔고 있다. 
풍도는 주로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논은 없고, 주로 텃밭 형태의 밭농사
를 짓는다. 밭농사는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소량이지만 육지에서 재배하는 모든 
농산물은 모두 재배하고 있다. 주로 고추, 마늘, 감자, 고구마, 콩(검정콩, 메주콩), 
밀, 더덕, 도라지 등을 재배한다. 예전에는 보리도 재배했으나 근래에는 재배하지 
않는다. 최근 더덕과 도라지 등을 밭에서 키워 인천에 내다 팔기도 한다. 도라지
는 1㎏씩 10묶음으로 해서 10㎏씩을 출하한다. 
❚풍도의 어업
풍도는 30~40년 전까지 조기와 민어가 많이 잡혔다. 그리고 농어, 장어, 되미, 
우럭, 놀래미, 간재미, 새우, 갈치 등도 다양하게 잡혔다. 특히 이곳은 예전에 민어 
군락지로서, 중선배들이 주낙4)으로 민어를 많이 잡았으며, 따라서 민어를 매우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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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먹었다. 
현재는 꽃게, 장어, 쭈꾸미 등을 주로 잡는다. 그 중 꽃게가 특산물이다. 꽃게는 
풍도 뒷바다에서 양력 4~6월 사이에 많이 잡힌다. 꽃게는 통발로 잡기도 하고, 그
물로 잡기도 한다. 그물로 잡는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잡는 것이다. 1970년
대 꽃게잡이는 그물을 사용했으나, 지금은 주로 통발을 사용한다. 빨간색 야깝주
머니에 미끼로 고등어를 썰어 넣은 것을 통발에 넣어 꽃게를 잡는다. 꽃게 통발은 
40~60m 정도의 깊은 곳에 놓으며, 때에 따라 더 깊은 곳에 놓기도 한다. 꽃게를 
잡는 시간은 게가 많이 잡힐 시기에는 밤낮으로 작업을 했으나, 근래에는 예전만 
못해서 주로 낮에 작업을 한다.5)
❚염소 방목과 가축 사육
풍도에는 과거 염소를 길렀으며, 아직도 일부 염소를 방목하고 있다. 김진남(남, 
83세) 노인에 의하면, 전쟁 이후 정철동 이장이 염소 몇 마리를 섬에 풀어놓았는
데, 그것이 자연 번식하면서 점차 늘게 되었다고 한다. 분교 주미인 홍완덕(남, 53
세)은 풍도에서 1984~5년도에 약 600~700마리의 염소를 길렀으며, 이후 상당수를 
방사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전후 일부 염소를 방목하다가, 1980년대 중반에 대대
적인 사육이 이루어졌으며 후에 그중 일부를 방사한 것으로 보인다. 염소는 주로 
북배에서 발전소 쪽 벼랑과 위쪽 산에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 마을 뒷산 넘어 북
배 쪽에서는 일정 지역에 철망을 쳐서 염소가 못 넘어오게 하고 있다. 풍도의야생 
염소는 산에서 풀과 칡순, 도라지, 더덕, 온갖 약초, 심지어 뱀까지 잡아먹고 자라
서 다른 지역 염소와 다르다.6)
픙도에서는 2~3년 마다 주기적으로 2월쯤에 야생 염소잡이를 한다. 이것을 시행
한지는 약 30년이 넘었다. 군부대 쪽은 진장술 높은 바위 부근에서 마을 노인들이 
한 줄로 길게 선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서 염
소를 한곳으로 몰기 시작한다. 그래서 노인들이 있는 곳에 설치한 그물로 몰아서 
한꺼번에 잡게 된다 많을 때는 한번에 40~50마리를 잡는데, 이대 큰 염소만 잡고 
새끼는 풀어준다. 잡은 염소는 동네 주민에게 되팔아 그 수익은 동네 기금으로 사
용한다. 
❚외부 관광객
4) 낚싯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얼레에 감아 물살을 따라서 감았다 풀었다 하는 낚시어구.
5) 서상원, 양동헌, 이상희 구술
6) 서상원 안준호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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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풍도에는 2척의 배가 갯바위 낚시 업을 한다. 약 10년 전에는 고기가 많
이 잡혀 여름철에는 낚시꾼들이 많이 왔다. 그러나 근래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서 낚시꾼들도 잘 안오는 편이다. 
근래 외지 사람 중에 낚시하기 위해 풍도에 와서 민박에 머물거나, 풍도 배를 
빌려 낚시하는 사람들은 한해 수십 명에 불과하다. 대개 인근 전곡항 등지에서 낚
시배를 빌려 풍도 인근에서 낚시를 한 다음에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다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섬 포구 앞쪽 바다에서 이동하며 선상에서 낚시를 하기도 하지만 드문 편이
다. 
외부관광객들은 배가 하루 한번 밖에 다니지 않아 섬에 오는 사람들은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섬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풍도는 섬이 작고 산이 높지 않다. 그래도 숲에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 정도로 
우거져 있다. 섬의 해변을 중심으로 일주하는 둘레길은 중간에 끊겨져 있다. 섬의 
북배 쪽에서 한전 방향으로 둘레길이 중간에 끊겨 외지인들이 가끔 길을 잃고 산 
위로 올라가다 조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자연·지리적 특징
풍도는 평균고도가 약 65.9m이며, 섬의 정상부인 후망산의 고도는 177.0m로 주
변섬의 최고높이 40~100m에 비해 높은 편이다. 풍도 주민들은 섬의 북동쭉 계곡
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지 주변의 급경사 지역에 농경지가 나타나고 있
다. 풍도의 완만한 평탄지는 동쪽 해안가나 채석장부지에서 주로 나타나며, 마을
이나 농경지는 10~20。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다. 풍도에서 확인된 주요 식물 군락
은 소나무 군락, 신갈나무 군락, 고로쇠 나무군락, 혼효림 등이 있다. 소나무군락
은 섬의 남서측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고로쇠나무 군락은 섬의 북측, 혼효림은 
섬의 남서쪽에 비교적 큰 군락을 이루고 있다. 풍도의 식물상으로는 90과 397 분
류군이 발견되었고, 문헌조사 결과 법정보호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풍도는 야생화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이른 봄이면 대표할만한 봄꽃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 주로 미나리제비과와 대극초의 초본류로 이 중 풍도대극과 풍
도바람꽃은 풍도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다. 풍도 특산종으로는 풍도바람꽃, 민
참나리, 풍도달팽이, 검은이마 직박구리 등이 있다. 또한 인위적인 간섭에 의한 귀
화식물의 유입 등 생태계 건강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 46 -
<그림 3-3> 풍도 지형 경사 분포도 (자료 : GIS)
<그림 3-4> 풍도 토지이용 현황도 (자료 : 생태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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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환경
풍도는 행정구역 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 속해 있다. 면적은 1,843 k
㎡로 경기도 최서단에 위치하고 있다. 부근에 승봉도와 난지도, 육도열도 등이 있
다. 남쪽으로는 충남 당진, 동쪽으로는 화성시가 인접한 지역이다. 안산시 대부도
로부터 약 24km,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서 약 12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풍도로 진입하는 방법은 배편을 이용하여 인천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대
부도 방아머리항을 거쳐 풍도에 도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배편은 1일 1회 운항
하고 있다. 인천항에서 9:30분 출발하여 풍도까지는 2시간30분가량 소요된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풍도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20명이었으며, 현재는 160명이 
상주하는 곳으로 여성의 비율이 조금 높고 전체 주민 중 60대 이상이 과반수에 
이를 정도로 노령화가 심각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인구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선 남성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풍도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1997년 설치된 간이상수도를 통해 식수원을 공
급 받았으나 2012년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했다. 풍도 남쪽에 한국전력공사 풍도
내연발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발전용량은 60kw로 부지 6,742m2에 국·도비 및 
시비 15억원이 투입되어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소수의 젊은 사람들만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굴 채취 등을 주요 생업으로 삼고 있으나 노인들이 많아 
이마저도 드물게 이루어진다. 
풍도는 경사가 급해 논은 전혀 없으며, 밭만 일부 남아 있어 농업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풍도는 주민들이 고령으로 인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수행하
기 어려워 간단한 부업 정도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림 3-5> 풍도 마을경관
자료 : 연구자 촬영
 
<그림 3-6> 풍도 선착장~마을 진입로
자료 : 연구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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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
풍도 야생화는 후망산을 중심으로 군락지를 이루어 분포되어 있으며, 복수초, 
노루귀, 변산바람꽃, 홀아비바람꽃, 풍도대극 등 다양한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어 
야생화의 천국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사생이(전호나물)이 섬 전체에 퍼져있어 여
름이면, 흰색 꽃을 피워 특유의 경관을 연출한다. 
<그림 3-7> 풍도 주요 야생화-1
자료 : 바람을 품은섬 풍도 조성사업계획서
 
<그림 3-8> 풍도 주요 야생화-2
자료 : 바람을 품은섬 풍도 조성사업계획서
풍도 해안경관은 지속적인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인하여 자갈 해안과 다양한 종
류의 기암괴석들이 풍도의 바다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형성하고 있
다. 해수욕을 할 수 있는 해변(청옆골, 작은여뿔)이 있으며, 북배는 캠핑으로 유명
한 장소이다. 
<그림 3-9> 풍도 북배딴목
자료 : 안산드림TV
 




풍도는 지역의 인구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화로 인한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다. 인구구성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60대 이상의 인구가 50%를 넘는 실
정으로 풍도 에코뮤지엄에 다수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중에
서도 지역을 이끌어 가고, 차별된 재능으로 풍도 에코뮤지엄에 적합한 인적자원이 
존재한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과 지역주민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리
더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어 에코뮤지
엄 설립 시 실행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풍도에 관심을 
갖고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 및 학계 전문가들은 에코뮤지엄의 연구 및 
자원 발굴, 자원보존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이 밖에 봉사 및 문화 단체 및 기관들과 지역의 풍부한 이야기를 알며 
재능을 보유한 지역주민들은 앞으로의 자원발굴 과정을 거쳐 지역의 인적자원으
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답사를 통해 발굴한 풍도의 인적자원은 <표 0-0>과 
같다.
구분 성함 직함 내용
풍도주민
김OO 귀촌자 컴퓨터 활용능력
이OO 새마을지도자 솔선수범 마을리더
고OO 주민 노인회 풍도 역사, 과거 사진 및 기억
한OO 주민 노인회 풍도해전, 인천상륙작전, 정초놀이
이OO 주민 노인회 민속, 민요, 구전, 설화 구현
김OO 주민 노인회 풍물놀이(징갱구리), 꽹과리 상쇠
최OO 어촌계장 어촌계장, 통장
이OO 주민 노인회 산야초에 박식하고 장아찌 만듦 
안산시
관계자
김OO 안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장 안산시 마을만들기 전문가
채OO 안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 안산시 마을만들기 전문가
신OO 안산환경재단 대표 안산시 환경 전문가
고O 안산환경재단 연구원 안산시 환경 전문가
황OO 안산문화재단 부장 안산시 문화 전문가
외부
전문가
최OO 생태학 박사 풍도 생태 전문가
박OO 해양자원학 박사 풍도 해양자원 전문가




풍도 주변 해역은 서해안의 주요 뱃길로서 배가 통과하는 주요한 길목이다. 한
편 익곳은 역사적으로 청일전쟁의 시발점이 된 풍도해전7)이 일어난 곳이다. 1894
년 7월 25일 일본 순양함 3척을 비롯한 여러 척의 군함이 청국의 군함과 국 상
선을 격파하여 대승한 곳이다. 이로부터 청일 전쟁이 발발했다는 점에서도 풍도 
해역은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 전쟁의 시발지라 할 수 있다.8)
풍도는 서해의 작은 섬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사람들이 이 섬에 들어
오지 않았다. 그리고 6·25 때에도 북한군이 직접 들어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곳
은 전쟁 중에도 섬에 태극기를 꽂고 지낸 곳이다. 전쟁 중에는 육지에서 쌀을 가
져오지 못해서 풍도 주민들은 한국전쟁을 배고픈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다. 당시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도토리를 따다 먹거나, 둥굴레를 짓찧어서 삶아 먹으며 연명
했다. 전쟁 중에는 서울과 인천 등지의 피난민들이 이곳에 많이 와서 피신해 있었
다. 맥아더 장군의 함대가 인천상륙작전을 할 때에는 인천 앞바다에 배가 꽉 차
고, 상륙작전의 함대 대포 소리를 직접 듣고, 줄 지어 들어가는 장면도 목격했다. 
<그림 3-11> 청일전쟁도
 
<그림 3-12> 1894년 고바야시 키요시카가 묘사한 풍도해전
<그림 3-13> 인천상륙작전 모습
 
<그림 3-14> 인천상륙작전 모습 2
7) <그림 2-46> 풍도해전 1984년 作의 출처는 wikipedia 
8) 『경기도 섬에 대한 인문 자연환경 조사연구』, 경기도, 2011,11, 9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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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 이주 생활
도리도는 일명 ‘돌이섬’이라고도 하는데, 풍도 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관련성
을 지닌 섬이다. 이 섬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서 서쪽 10㎞지점에 위치
하며, 풍도에서는 동쪽으로 19㎞에 위치한 무인도이다. 따라서 풍도에서는 다소 
멀고, 오히려 화성에서 가깝다. 
풍도에서 도리도로 옮기며 굴을 채취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명확하지 않다. 동아
일보 기사에 의하면 약 170년 전9)이라고 하며, 이상희(남, 89세) 노인은 약 100여 
년 전, 양동헌(남, 83세) 노인은 조부 시절부터라고 말한다. 이런 여러 증언을 토
대로 한다면, 최소 19세기 말부터 도리도에 다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풍도의 80대 노인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리도에 다닌 기억을 가지
고 잇다. 따라서 이들은 최소 69년 전부터 도리도에 가서 굴을 채취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2001년까지 계속되다가 재판에 지면서 중단되었다.
도리는 원래 ‘돌이’라고 쓰는데, 작은 돌섬이란 뜻으로, ‘돌도리’라는 음을 
한자로 ‘도리’라고 기록한 데에서 유래한다. 도리도(돌이도)의 생김새는 수박 
반쪽을 세워 놓은 것 같으며, 사방이 넓은 갯벌에 굴이 자생하는 곳이다. 물이 빠
지면 펄이 없는 넓은 굴밭이 나타나며, 작은 돌에는 굴이 총총 돋아서 굴돌 형태
를 지닌다.10)
이상희, 양동헌 노인의 구술에 의하면, 조상들 중에 어느 노인이 우연히 무인도
인 도리도에 갔다가 바지락, 굴, 낙지 등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섬
을 개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예전 육지 사람들은 굴을 채취하며 살아가는 것을 
천한 일이라 여겨 무인도인 이 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도리도에 간 것은 100년도 넘었으니까, 오래 되었어요. 여기 몇 집 안남았어
요. 학교도 짓고, 학생들도 다 가고, 경찰도 가고, 선생도 가고.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었어요. 처음에 바지락은 없었어요. 여기서 가서 바지락 
양식하고, 나중에 굴도 양식하고, 처음에 굴만 땄지요.
9월달 돼야 굴 따게 되고, 11월달, 12월달 되면 또 왔어요. 2~3월 또 와서 6월
달 또 갔다 그래서 또 철로 다녔어요. 양식 전부 굴, 바지락, 낙지 나오지, 다 나
오니까, 거기다 사시사철 여름에도 있고, 학교까지 52채인가? 선창 방파제 만들
고, 운반선 기계배 지어주고. 그래갖고 쭉 다녔지요. 
양식은 오래 됐지요. 양식은 70년대 쯤, 한 60~70년대 쯤 되었을 거에요. 양식
9) 『동아일보』, 1991년 11월 31일자. 
10) 차석기 편, 『풍도리지』, 재경인 풍도향친회, 1989.12,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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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는 있는 것만 캐다가 안 되겠다 해서 양식하게 된 거지요. 양식하고 부
터는 수익이 상상할 수 없지요. 이전에는 두 차례만 다녔지만, 양식하고서 사철
이 있었으니 수입이 몇 십 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는 것은 걱정 안하고 살
았지요. 쌀은 항상 사다 먹었으니까.(이OO 구술, 2014.7.13.)
도리도에 가는 시기는 대략 입동 3일 전후(양력 11월)에 가서 설 직전에 풍도로 
되돌아온다. 약 3개월 간 도리도에서 굴을 캤다. 풍도에서 설을 쇤 다음에 2~3월
에 다시 도리도에 가서 6월쯤에 돌아왔다. 따라서 주민 전체가 일 년에 약 6개월 
이상을 도리도에 가서 생활했다. 지금은 풍도에서 배로 40분정도 걸리는데, 당시
에는 약 2시간 이상이 걸리는 꽤 먼 거리 다. 
처음에 도리도에는 바지락이 없었으며 나중에 양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굴도 점차 양식하게 되었다. 도리도에서 1960~1970년도11)에 양식을 시작하게 되면
서 점차 도리도 거주 기간이 늘어 어느 노인은 1년 내내 있게 되었다고 한다. 도
리도 양식이 점차 늘면서 수익이 이전보다 훨씬 늘었는데, 총 소득은 과거보다 몇 
십배 더 늘었다고 말한다. 
채취하는 시간은 바지락은 주로 아침에 나가 캔다. 조금12) 때는 저녁에 나가서 
채취하고, 사리13) 때에는 아침에 나가서 채취했다. 캐는 양을 보면, 굴은 여자들이 
보통 30㎏ 정도 채취했으며, 남자들은 2~3가마도 채취했다. 한편 바지락은 여자 
혼자 하루에 100㎏ 정도를 캤다. 운반은 남자들이 지게에 져서 나르고, 여자들은 
머리에 이고 날랐다. 
여자들은 하도 일을 많이 해서 허리가 굽을 정도로 힘이 들었다고 한다. 대개 
목장갑, 나이롱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데, 겨울에는 추위에 성에가 일어날 정도
이며 장갑이 버석버석했다고 한다. 그리고 바지락이 얼어서 미끄럽기 때문에 작업
하기 더 어려움이 있었다. 채취과정도 힘들었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로 고생
을 많이 했다. 
채취한 굴과 바지락은 밑이 넓적한 한선을 이용해 운반했다. 예전에는 5~6가구
가 채취한 굴을 며칠간 모아서 작은 배에 싣고, 충남 아산만 지역의 지양, 백석포, 
선장 등지로 가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바꾸었다. 나중에 중선배가 나온 이후에는 신
선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인천에 직접 내다 팔았다. 아니면 주민들이 직접 충
남의 아산, 예산, 경기도 평택 등지로 지게에 지고 가서 돌아다니며 팔기도 했다. 
11) 양동헌 노인은 전쟁 이후라고 말하고 있어 시대가 명확하지 않다.
12)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일어나는 조석 간만 차가 최저인 때.
13) 조석 간만 차가 최대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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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선주의 배삯은 굴 채취 가족 1명당 강굴 1~2그릇씩 주었다. 
도리도 주거 공간을 보면, 초기에 흙과 돌로 만든 움막을 짓고 전체 주민들이 
집단 생활을 했다. 나중에 개인 움막을 지어 가족 단위로 각자 생활했다. 30여 세
대가 움막에서 6개월 정도 생활하며 굴을 채취하다가, 1980년대에는 약 50여 세대
가 집단 이주했다. 한번 도리도로 가서 최소 2~3개월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나무 
장작을 비롯하여 취사도구 일체, 마실 물 각종 살림살이를 챙겨 갔다. 특히 도리
도는 무인도여서 생활 기반이 전혀 없었다. 특히 우물이 없는데, 주민들이 샘을 
직접 팠지만 짠맛이 너무 나서 먹을 수가 없었으며 허드렛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풍도에서 길어 온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이 매우 부족
한 편이었다. 
1968년부터는 학교까지 도리도로 임시로 옮겼으며, 교회, 지서 등도 따라 가서 
섬을 거의 비우게 되었다. 당시 주민들은 풍도, 도리도, 그리고 인천의 3군데에 집
이 있었다고 한다. 도리도에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 당시 6억원을 들여 정부에서 
51채의 집과 학교를 지어 주었다. 그리고 방파제를 만들고, 기계배로 된 운반선도 
만들어 주었다. 『풍도리지』(1989)에 의하면 1983년에 정부에서 슬라브 연립주택 
50동, 발전실, 공중변소, 공동우물, 방파제, 초등학교, 관사, 경촬관 초소, 어업운반
선 등을 마련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신문사에서도 풍도주민의 도리도 
이주 생활상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14) 
서해 집시 풍도어민 
계절따라 무인도 돌며 바지락 굴 채취,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의 130여 주민
집 지킬 노인만 남기고 가축도 함께 연 두 번 도리도로 대이동
계절따라 온 주민들이 무인도의 어장을 찾아다니며 생활하는 이색마을이 있다. 뱃길
로 인천 연안부두에서 2시간 거리(47.23km)에 있는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풍도 주민들은 
현대판 집시족 들이다. 남자 72명 여자 58명 등 43가구 1백 30명이 살고 있는 이 섬 주민
들은 해마다 4~6월, 11월~구정까지 일년에 두 차례는 살고 있는 섬 풍도를 비운다.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무인도 도리도에서 바지락과 굴을 채취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한 해동
안 2차례 이곳 어장에서 얻은 수산물들은 이들의 1년치 생활비가 되기 때문에 지난 70년
부터 도리도에 어장을 지킬 상주관리인 1명만을 두고 생업의 터전으로 삼아왔다고 한다. 
풍도 사람들이 도리도로 이동을 할 때는 어른아이 구별 없이 전주민은 물론 소, 돼지, 
개, 토끼 등 정기적 사료 급식을 해야 하는 가축까지도 모두 따라간다. 풍도에 남는 것은 
14) 서해 집시 풍도어민, 경향신문, 1987.02.06.
    서해안시대 (13) 대규모 공단 농지 담수호 등 조성 시화지구, 경향신문, 1988.06.14.
    서해낙도 굴채취장에도 지역이기주의 바람, 경향신문, 1991.11.14.
    철새인생 겨울나기 대이동, 경향신문, 199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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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나 닭 등 인위적 급식이 필요없는 방사가축들과 4~5명의 당번 노인들만 남아 주민들
이 돌아 올 때까지 텅빈 마을을 지킬 뿐이다. 이장 주재로 마을회관에서 주민대표자들이 
회의를 통해 이사가는 날이 확정되면 모든 주민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침구류 등 무인도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필품들을 챙겨 면 소유 행정선 (25t), 공동운반선(18t), 개인소유 어
선 등 10여척의 배에 싣고 60리나 떨어진 도리도로 떠난다. 엄마 아빠 따라가는 어린 학생
들 교육을 위해 1명 뿐인 선생님 대부국교 풍도분교 고종성 교사(40세)과 주민들이 치안을 
위해 비치된 경찰 김병호 순경(29세)도 주민들과 함께 떠난다. 이장 정달동씨(51세)는 “지
난해 11월 5일부터 지난 구정 전날까지 3천6백여 kg의 굴을 채취해 가구당 1백60여만원 
씩의 목돈을 벌었다.”고 설명했다.15)
풍도 주민들이 무인도로 이사하는 날은 옹진군청까지 부산하다고, 생업 때문에 떠나
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송편의도 살펴 줘야하고 생필품, 주거시설, 공공 편의시설 등 
까지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옹진군은 또 해마다 되풀이 되는 풍도주민들의 무인도 이주생활에서의 불편을 덜어주
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아예 가구당 4평 크기의 50가구분의 합숙주택을 비롯, 화장실, 국교
생들의 공부교실, 교사숙소, 파출소 등의 건물을 마련해 주었으며, 2개의 우물과 발전시설
까지 설치했다.16)
 
이런 도리도 정기 이주가 화성시 서신면 주민과 재판에서 패소 결정이 나오는 
2001년까지 지속되었다. 화성의 서신면 주민들은 원래 이 섬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바닷가 갯벌에서 충분히 채취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해안에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되고, 화성의 불도방조제와 서산 지역 방조제의 향으로 갯
벌이 줄어들자, 이들은 풍도 사람들의 생업인 도리도의 어업권을 요구하기 시작했
다. 
이것은 수산업법 개정에 의해 어업권이 경기도 면허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
게 된 것이 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풍도와 화성시 서신면 주민 사이에 도리도
를 두고 분쟁이 붙어 2001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도리도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 
최종 2002년에 확정 판결이 나서 도리도 어업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재판에서 지고 나서 풍도 주민들은 심각한 생업의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국가
에서 풍도 주민들에게 일정한 배상을 해 주었다. 당시 대상에 따라 배상금이 1~3
등급으로 차등 지급되었다. 1급은 토박이나 오래 전에 이주한 사람들로 4,000만원
씩 보상을 받았으며, 마을에 많은 주민이 1급을 받았다. 2급은 3,500만원, 3급은 
그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 나중에 변호사 비용은 공제하고 돈을 각각 수령했다. 
15) 1980년대 농심 해피 소고기라면 100원, 버스비 100원 또는 토큰, 자장면 350원, 진로 소주 200원, 대기업 
과장 월급 50만원, 쌀 한가니 80kg 5만원, 서울 아파트 1200~3000만원 정도임. 
16) 서해 집시 풍도어민 경향신문, 풍도 유인석 기자 198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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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의 어업권을 빼앗긴 후에 오랫동안 지속되던 도리도 정기 이주는 사라졌다. 
따라서 풍도의 수입원이 크게 줄고, 생활방식, 생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림 3-15> 도리도 이주시절 바지락 채취모습
자료 : 풍도 주민 고상오
 <그림 3-16> 「풍도2호」에 도리도에서 채취한 
굴과 바지락 및 생활도구를 옮겨 싣고 있다. 
도리도에서 1998년 1월 24일 경향신문
- 56 -
3. 마을 주요공간 분석
<그림 3-17> 마을 주요공간
❚① 풍도 선착장
풍도 선착장은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면 항상 주민들로 붐비는 만남의 
장소이다. 서해누리호가 들어오는 12시에 한시간 전부터 출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들의 모습, 관광객들, 군인들의 모습이 보
인다. 배가 들어오면 나가는 사람들과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차하면서 인사가 이어
진다. 입도하는 사람들은 한보따리 짐이 많다. 반가운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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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장은 약 20m정도의 길이로 경사가 있는 램프로 되어 있다. 선착장에는 배
를 기다리는 대기실(약 50㎡)과 풍도 안내소(약 8㎡)가 있다. 대기실은 콘크리트 
벽이 허리높이까지 올라와 있고 철기둥 위에 천정이 덥혀있다. 풍도 안내소는 조
립식 건물로 지어졌으며, 내부는 책상과 의자, 안내홍보물이 놓여져 있다. 잘 활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름 한철 어촌계장 사모님이 아이스크림과 냉
커피 장사를 하신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마을회에서 운 을 하는 것으로 보인
다. 풍도 안내소 옆으로는 어구, 어망이 적치되어 있다. 풍도 횟집 민박 사장님의 
물건이다. 그 뒤로는 약 1.5m 되는 높이의 계단 참이 있고, 그 계단 참 끝에는 등
대가 있다. 계단 참 양 옆으로는 철제 펜스가 있다. 이곳에서 생선을 말리기도 한
다. 선착장 공터는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에 잠시 주차장으로 변한다. 이 공
터를 중심으로 대기실 맞은 편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는 방향의 길로 
가면 마을이 나온다. 그 반대편 길은 풍도 발전소, 풍도랜드민박, 군부대 가는길, 
숲, 해안 숲길, 긴장술 해변 방향이다.
풍도 선착장은 일정한 시간에 마을주민이 모이는 곳, 소식을 전하는 곳, 사람들
이 대기하는 곳, 방문객이 처음 풍도를 맞이하는 곳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커뮤니티 공간, 관광안내소, 농산물 직판매장의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공간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림 3-18> 풍도선착장 공간
 
<그림 3-17> 선착장~마을입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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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풍도 마을
풍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풍도 선착장에서 공중화장실이 있
는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풍도의 
모습과 물고기, 배, 야생화 등을 그려놓았다. 이 방향으로 주민들의 주거공간, 복
지회관, 풍도 대남초등학교 풍도분교, 풍도항, 풍도치안센터 등이 차례로 있다. 예
전에 지어인 주거공간은 벽돌집, 90년대 이후 리모델링한 집들은 대부분 조립식 
판넬로 지어져있다. 복지회관은 마을의 중심, 오르막길의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콘크리트 건물로 2층으로 지어졌으며, 1층은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찜찔실이 딸린 방으로 되어 있다. 2층은 전기비가 많이 나와 사용
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풍도분교는 학생이 3명이 다니고 있다. 예전에는 마을
의 행사, 정월보름 놀이, 풍물놀이, 마을잔치 등을 할 때 학교 운동장에서 했다고 
한다. 예전 청년회관 자리에는 보건소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한다.
마을 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주민들의 집과 텃밭이 산재해 있다. 올라가는 길은 
제법 경사가 있다. 중간 중간 빈집이 더러 있고, 좌, 우로 소로가 있어 길이 이어
져 있다. 복지회관을 기준으로 아래쪽에는 주거지가 많고, 위로는 농경지가 많다. 
농경지에는 더덕, 도라지, 쪽파, 감자, 고구마, 땅콩, 상추 등을 심어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한다. 계단식 밭 사이로 약 70m 정도 올라가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여기가 
마을 공간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경계를 지나 위로는 나무숲이 우거지고, 곳곳
에 야생화를 발견할 수 있는 군락지가 있다. 
<그림 3-20> 마을입구 도로
 
<그림 3-21> 해안도로~마을안길 교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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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마을주거지~물양장 연결공간
 
<그림 3-23> 마을 주거지 공간
풍도항에는 풍도 주민들의 개인 배들이 정박해 있다. 썰물이 되면 풍도항의 바
닥이 보일정도로 바닷물이 빠져 나간다. 풍도항을 따라 개인 주택들이 서 있다. 
이 길을 따라 있는 집들은 민박을 하는 집이 많다. 계속 길을 따라 이동하면 풍도
치안센터, 어촌계장 댁, 물양장이 순서대로 나온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
가면 도보로 5분 거리에 청옆골 해변과 풍도 어촌체험마을 체험관으로 이어진다.
풍도 주민들의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공간계획에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방문객에게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간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민박을 운 하
기 위해 만들어놓은 방들 중 활용하지 않는 곳을 활용하여 전시공간 및 시청각 
자료실 등 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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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④ 마을 상단, 야생화 군락지
마을 상단에는 경작지가 대부분이고 주거지는 별로 없다. 경작지와 나무숲이 만
나는 곳으로 이곳을 통해 숲길을 따라가면 야생화 군락지를 만날 수 있다. 경작지
와 휴경지가 혼재해 있고, 돌담, 소로, 덤불, 빗물받이 물통이 중간 중간 보인다.
숲길을 따라 약 80m 정도 후망산 정산 방향으로 따라 이동하면 야생화 군락지
가 나온다. 이곳에는 휴게소로 만든 조립식 건물이 단층, 6㎡로 만들어져 있다. 그 
안에는 풍도와 야생화에 대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야생화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철근과 로프를 이용해 관람동선을 조성해 놓았다. 주변으로는 가시덤불이 자
라 마을 주민들이 매년 2~3차례 베어준다.
이곳은 풍도 야생화를 보전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관광을 위해 방문한 방문객들
의 요구가 만나는 곳이다. 풍도 야생화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관광객에게도 
소비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야생화 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야생
화 생태관광을 통해 가이드, 해설사와 동행하여 현재의 무분별한 사진촬  관광이 
아닌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시되어야 한다. 
<그림 3-24> 야생화 군락지 현황
 
<그림 3-25> 야생화 군락지 덤불 제거 모습
❚⑤,⑥ 물양장, 청옆골 해변
마을 끝자락 넓은 공터는 물양장17)이다. 풍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활
동이 많다. 어망이나 어구를 정비하고 배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한다. 물양장에는 
창고형 건물이 1동 위치하고 있다. 가운데 창고는 어구가 적치되어 있고, 오른편
은 방앗간으로 방아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왼편 폴딩도어가 설치된 공간은 사무실
로 보이나 미활용 중이다. 
17) 물양장은 소형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이다. 어망 및 어구를 정비하고, 승하·선 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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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양장을 지나 해안도로를 따라 약 600m 정도 가면 풍도 어촌체험마을 체험관
이 나온다. 해안도로는 한쪽은 바다가 있고, 다른 한쪽은 약 2~3m 폭의 화단과 도
보로 접근하기 힘든 경사의 산등성이가 있다. 풍도 어촌체험관은 회색 건물로 2층
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민박과 식당을 운 하고 있다. 민박은 총 5실이고, 면적은 
약 25㎡정도 이다. 식당은 강당과 같이 활용되고 있으며, 면적은 60㎡정도 이다. 
현재 풍도에서 최근에 조성된 시설로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 물양장은 풍도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지 조사를 통해 활용가능하
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곳은 어업체험활동 및 단체활동, 넓은 공간이 필요한 프로
그램을 운 하는 등의 제안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림 3-26> 물양장 창고 건물
 
<그림 3-27> 해안도로와 풍도 어촌체험마을 
체험관
❚⑦,⑧ 채석장, 북배
마을 반대편, 풍도의 서쪽에 위치한 채석장은 낯선 경관을 보여준다. 채석작업
으로 산림은 많이 훼손되고, 바위, 돌, 자갈 무더기가 여기 저기 쌓여 있다. 예전
에 채석을 하던 크레인, 컨베이어 벨트, 바스켓 등 산업 잔해가 여기저기 방치되
어 있다. 관리사무소, 숙소 등으로 활용되었던 폐·공가가 3채 남아있다. 이 건물
들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다. 넓은 오픈스페이스로 가능성 보다는 자갈길로 접
근이 어렵고, 편의시설이 없어 이용에 제한사항이 더 많다. 이곳을 지나 약 700m 
정도 해안길을 따라 가면 북배가 나온다.
북배는 캠핑 포인트로 유명한 곳이다. 서해의 낙조를 감사하고 기암괴석의 절경
을 보며,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캠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약 
20㎡정도의 좁은 공간에 암석 사이사이에 잔디밭이 있어 그 사이로 텐트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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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한다. 북배와 북배딴목으로 이어지는 해변은 바위해변이다. 북배딴목에는 
등대가 위치하고 있다. 
이 두 사이트는 위치적으로 풍도에서 서해의 낙조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
이다. 채석장은 산업유산의 흔적이 남아있어 그대로의 모습만으로도 색다른 경관
을 보여줘 특색있는 공간으로 제안이 가능하다. 채석장의 길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폐·공가를 활용하여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음식, 음료 등을 
판매한다. 화장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두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북배는 멋진 경관을 가진 곳이지만 뒤쪽 소나무숲은 캠핑을 하고난 쓰레기, 오
물 등으로 더럽혀져 있다. 화장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필요해 보이고, 캠핑 사이
트 운 관리 프로그램의 제안이 필요하다. 
<그림 3-28> 채석장 방치된 건물
 
<그림 3-29> 북배 캠핑 모습
위와 같이 풍도의 주요공간에 대해 공간분석을 실시하 으며, 다음으로 주민의
견을 수렴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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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지역자원 발굴 및 주민인식 분석
지역계획 수립에 관련된 많은 논문과 연구에서 주민참여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
으로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도 그에 동의하며, 본 연구 또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
사, 주민인터뷰를 통해 지역자원 조사를 살펴보았고, 지역자원에 대한 정의와 활
용가능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 다. 
먼저 지역자원에 대한 문헌조사는 경기도, 안산시,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문화재
단, 푸른경기21 실천협의회,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기업, 풍도 향친회에서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정리한 지역자원 리스트를 바탕으로 현장
조사 및 주민인터뷰를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주민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자원의 가치와 현황, 활용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풍도 
주민들에게 지역자원과 주민인식에 대한 결과발표를 실시하 고, 이후 주민들과 
‘풍도 미래상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주민워크샵을 실시하 다. 
1. 풍도 지역자원과 주민인식
풍도주민을 대상으로 섬의 현재와 미래, 지역자원, 활용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인
터뷰이에 대한 참여의식과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 다. 앞서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
한 지역자원이 풍도 에코뮤지엄에서 핵심박물관과 위성박물관으로 활용될 가능성
과 개발 및 운 이 가능한 프로그램, 그에 맞는 운 자를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인터뷰를 진행하 다. 주민의 적극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설문
조사나 인터뷰라는 말 대신, 간단한 간식거리를 들고 다가가 같이 먹자며, 차 한
잔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접근하 고, 동일인도 두세 차례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
다. 이는 주민들과의 라포(Rapport)를 형성을 통해 심도있는 주민인식 조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주민인식 조사의 목적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자원을 재점검하고, 마을 현황과 도출된 과제에 관해서 
인지지도 작성을 통해 정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
로그램 개발 및 새로운 주민소득사업에 참여 및 운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발
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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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조사 및 주민인식조사 추진과정
본 연구에서 자원 및 주민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주민들을 참
여시키려 하 다. 많은 연구에서 문헌조사를 제외하고, 지역의 리더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반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
다. 이는 기존 자원조사 및 주민인식 조사의 진행과정에서 제한이 있거나, 적극적
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지역의 표면적인 
문제점만을 다루며, 워크숍은 특정주민의 의견이 주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을전체 주민을 대상으로한 주민인식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조사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전문적인 교육이나 지식
없이 인터뷰와 지도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개입하기 보다 주민 스스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
도록 하여, 현황 그대로 파악함과 동시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에코뮤지
엄 조성을 위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미래상 그리기 및 
실천과제 발굴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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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테이션은 조사에 관해서 소개하는 단계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인식조사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의지를 고취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자료나 용어를 사용하며 







참여인터뷰와 REP 분석을 통해서 주민이 인식하는 마을 자원을 도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주민 개개인이 인식하는 마을의 자원 
마을의 과제,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참여 인터뷰와 REP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미지화 하고 도출된 
마을의 자원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래 구상도를 주민과 함께 작성





3단계에서 도출된 주민인지지도와 미래구상도를 바탕으로 
생태관광 및 소득 증진을 위한 실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금방 시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리하여 실천을 위한 목표와 방법을 토론
[표 3-3] 단계별 세부내용 추진계획
❚1단계 참여독려
1단계 참여독려 과정에서 풍도 지역자원 및 주민인식 조사를 위한 현황파악을 
실시하 다. 우선 대표자 면담을 통해 마을현황 파악하고, 주민인터뷰 기간에 대
해 논의하 다. 이는 농한·번기, 금어기 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2단계 인터뷰 조사
2단계 인터뷰 조사과정에서는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사항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지역자원과 주민인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 다.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수집한 
마을회관 주민 연락처, 노인회 명단을 바탕으로 실제 거주하여 살고 있는 풍도 주
민을 목록화 하 다. 그 결과 2017년 5월 현재, 풍도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81
명으로 파악되었고, 이로 인터뷰 대상을 한정하 다. 조사 중에 계속하여 주민들
에게 명단을 교차확인을 거쳐 조사하 으며, 전입, 퇴거, 사망 또는 입원, 요양, 장
기간 친지 방문, 유학 등의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풍도에 없는 주민들이 있어 이




성별, 연력, 거주기간, 원주민 여부, 마을단체 소속여부, 
소속단체 이름, 마을활동 참여정도, 직업, 지적소유 등
2 마을의 변화
▶풍도의 옛날 경관
▶새롭게 생겨난 풍도의 경관
▶경관변화가 미친 긍정적·부정적 향
3 마을활동





▶좋아하는 장소 : 기억, 추억, 애착이 가는 장소, 지명의 뜻
▶경관 과제, 문제점
5 미래상
▶풍도의 10년 후 미래상
▶미래 거주 여부
[표 3-4] 인터뷰 조사내용
인터뷰는 풍도를 6회 방문하고 17일 동안 진행되었다. 사전에 전화연락을 통해 
가정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 으며, 1회 인터뷰에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이동 중에 마을안길이나 복지회관, 자택 마당 등 마주치는 경우에도 인터뷰를 실
시하 다. 조사원으로는 연구자 본인을 포함, 총 6명이 실시하 다. 
지역자원 및 주민인식 조사 시 조사원칙을 세워 지키려고 하 다. 그 원칙으로
는 풍도 전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풍도 주민의 과거
와 현재의 풍도에 대한 지역자원에 대한 인식과 풍도주민으로 느끼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진행한다. 풍도 에코뮤지엄에 
대한 참여의식, 인적자원에 대해 조사한다. 3번 이상 거절하거나, 참여를 원치 않
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질문내용 이외라도 풍도에서의 삶에 모습, 지역자
원, 구술자 과거나 능력에 관한 구술이 이어질 경우 대화를 이어나간다. 
조사원 참여 이유 비고
윤◯◯ 환경계획전공
인터뷰 조사 전문가
REP 기법 유경험자, 인지지도 등 전공자
전◯◯ 환경계획전공
인터뷰 조사 전문가
REP 기법 유경험자, 인지지도 등 전공자
김◯◯ 사회복지학 전공 
인터뷰 조사 전문가
사회복지학 전공 
상담, 대화 전개기술 보유 전공자
장◯◯ 사회복지학 전공 
인터뷰 조사 전문가
사회복지학 전공 
상담, 대화 전개기술 보유 전공자
이◯◯ 사회복지학 전공 
인터뷰 조사 전문가
사회복지학 전공 
상담, 대화 전개기술 보유 전공자
[표 3-5] 인터뷰 조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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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모습 (마을안길) 인터뷰 모습 (가정방문)
인터뷰 모습 (가정방문) 인터뷰 모습 (가정방문)
인식조사원 단체사진 인식조사원 인터뷰 현황 정리모습
<그림 3-30> 주민인터뷰 활동 모습
인터뷰는 2017년 4월 22일 풍도 방문을 마지막으로 종료하 다. 인터뷰 대상으
로 파악되었던 81명 중 50명(61.7%)을 인터뷰 하 으며, 불참자 31명(38.3%)은 청










민◯◯ 체험센터 사무장 ○
차◯◯ 운 위원 ⨉
김◯◯ 운 위원 ○
김◯◯ 운 위원 ○
정◯◯ 감사 ○
민◯◯ 감사 ⨉
민◯◯ 어촌계 간사 ⨉
[표 2-1] 마을리더 인터뷰 참여 결과
- 이름 참여 - 이름 참여 - 이름 참여 - 이름 참여
1 가◯◯ ○ 21 김◯◯ ⨉ 41 서◯◯ ⨉ 61 차◯◯ ○
2 강◯◯ ⨉ 22 김◯◯ ⨉ 42 양◯◯ ○ 62 차◯◯ ⨉
3 고◯◯ ○ 23 김◯◯ ○ 43 양◯◯ ○ 63 최◯◯ ⨉
4 고◯◯ ○ 24 김◯◯ ⨉ 44 양◯◯ ○ 64 최◯◯ ○
5 고◯◯ ○ 25 김◯◯ ○ 45 양◯◯ ○ 65 최◯◯ ⨉
6 고◯◯ ⨉ 26 김◯◯ ○ 46 오◯◯ ○ 66 한◯◯ ○
7 고◯◯ ○ 27 김◯◯ ○ 47 유◯◯ ○ 67 함◯◯ ○
8 고◯◯ ○ 28 김◯◯ ○ 48 유◯◯ ○ 68 홍◯◯ ⨉
9 고◯◯ ⨉ 29 김◯◯ ⨉ 49 이◯◯ ○ - - -
10 고◯◯ ⨉ 30 김◯◯ ○ 50 이◯◯ ○ - - -
11 김◯◯ ⨉ 31 김◯◯ ○ 51 이◯◯ ○ - - -
12 김◯◯ ⨉ 32 김◯◯ ⨉ 52 이◯◯ ○ - - -
13 김◯◯ ○ 33 나◯◯ ⨉ 53 이◯◯ ○ - - -
14 김◯◯ ○ 34 민◯◯ ○ 54 이◯◯ ○ - - -
15 김◯◯ ⨉ 35 민◯◯ ○ 55 이◯◯ ○ - - -
16 김◯◯ ⨉ 36 민◯◯ ⨉ 56 이◯◯ ⨉ - - -
17 김◯◯ ⨉ 37 박◯◯ ○ 57 임◯◯ ○ - - -
18 김◯◯ ⨉ 38 서◯◯ ⨉ 58 장◯◯ ⨉ - - -
19 김◯◯ ⨉ 39 서◯◯ ⨉ 59 전◯◯ ○ - - -
20 김◯◯ ○ 40 서◯◯ ⨉ 60 조◯◯ ⨉ - - -
[표 2-1] 마을주민 인터뷰 참여 결과
❚3단계 분석
인터뷰 및 자원조사 맵핑을 실시할 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극적이고 서술형 
답변을 많이 하 다. 남자는 소극적이거나 회피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단답형 응답이 많아 양질의 답변은 여자에게서 많은 얻었다. 구술능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향의 차이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지
명, 명칭, 지역의 유래, 생활상, 문화에 대해 구술은 연장자에게서, 지역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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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방법에 대한 응답은 젊은 층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피설문자들의 거주기간은 90%가 5년 이상에서 최장 83년까지 풍도에서 거주한 
사람들로 지역을 잘 이해하고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가지고 응답하는 성향을 보
다. 풍도에서 출생한 경우가 약 20% 많았으나, 타지에서 귀향한 사람들도 풍도
에 오랜 기간 살며 원주민과 다를 바 없다고 많은 응답자들이 이야기하 다. 
귀향한 경우에는 몇몇을 제외하곤 풍도의 생활권인 인천 또는 인근 섬에서 섬
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아프다는 이유로 마을단체에서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응답자들이 있었고, 마을일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답변하신 분들도 있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
다고 한다18). 
마을일에 참여하는 그룹이 약 80%로 이들은 노인회에서 정기적인 식사와 마을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년에 1~2번, 참여안함으로 응답한 사람들
은 마을회원들과 교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굴
과 바지락을 채취하는 어업에 종사하 으나, 도리도 이주가 금지되고 나서부터 농
업, 어업(꽃게, 쭈꾸미, 장어, 가자미 등), 민박 등을 생계수단으로 이어가고 있었
으며, 고령자들은 대부분이 무직이었다. 기타 직업으로는 발전소 근무, 어촌체험마




[표 3-8] 인터뷰 참여자 성별 비율
연령 명 % Chart






[표 3-9] 피설문자 연령분포표
18) 풍도 이◯◯ 새마을 지도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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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명 % Chart
20년 이상 38 76
15~20년 미만 5 10
10~15년 미만 2 4
5~10년 미만 1 2
1~5년 미만 3 6
1년 미만 2 4
[표 3-10] 피설문자 거주기간







타지에서 태어나서 귀촌 22 44
[표 3-11] 원주민 여부





운 위원회 2 4
미소속 17 34
[표 3-12] 피설문자 마을단체 소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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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도 명 % Chart
매번 참여 16 32
약 3~4번/일주일 3 6
약 1~2번/일주일 11 22
약 1~2번/ 한달 10 20
약 1~2번/ 일년 3 6
참여안함 7 14
[표 3-13] 피설문자 마을활동 참여정도







[표 3-14] 피설문자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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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과 주민인식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을의 변화, 마을활동, 경관자
원, 미래상의 순서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지역자원을 찾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긍정적, 부정적인 진술로 구분하여 자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 다. 
구분 설문 내용
마을의 변화
▶풍도의 옛날 경관  ▶새롭게 생겨난 풍도의 경관 
▶경관변화가 미친 긍정적·부정적 향
마을활동
▶마을활동 : 사라진 마을활동, 새로 생겨난 마을활동
▶마을소식 듣는 경로
경관자원
▶좋아하는 장소 : 기억, 추억, 애착이 가는 장소, 지명의 뜻
▶섬 생활에 대한 지혜 : 물, 난방, 먹거리 등 ▶경관 과제, 문제점
미래상 ▶풍도의 10년 후 미래상 ▶미래 거주 여부
[표 3-15] 인터뷰 항목과 세부내용
인터뷰 총 시간은 1200분의 음성녹음파일이 생성되었고, 녹취록 약 90페이지를 
작성하 다. 이와 함께 자원지도 36장도 작성할 수 있었다. 이중 주민들의 응답 
중에서 1022개의 의미있는 진술이 있었고, 이는 응답항목에 따라 유형분류가 가능








개발, 개인사, 경작지, 공동체, 과거, 관광, 교통, 도로, 
물, 미래, 변화, 사업, 산, 생활, 소득, 위험, 인심, 자녀, 
자연자원, 장소, 전통, 제도, 제한, 주거지, 지명, 채석장, 
청소, 택배, 해안
마을활동 375 26
갈등, 개발, 개인사, 경작지, 공동체, 과거, 관광, 교통, 
도로, 물, 미래, 변화, 사업, 산, 생활, 소득, 소식, 위험, 
인심, 자연자원, 장소, 전통, 제한, 주거지, 청소, 해안
경관자원 150 18
갈등, 개인사, 경작지, 공동체, 과거, 관광, 도로, 변화, 
사업, 산, 생활, 소득, 소식, 인심, 자연자원, 장소, 전통, 
청소
미래상 185 23
갈등, 개인사, 공동체, 과거, 관광, 교통, 도로, 미래, 
변화, 보전, 사업, 산, 생활, 소득, 위험, 인심, 자녀, 
자연자원, 장소, 제한, 주거지, 택배, 해안
[표 3-16] 인터뷰 관련 진술 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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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의 첫 질문으로 마을의 변화에 대해 물었고, 옛날 모습, 새롭게 생겨난 
자원, 경관 변화의 긍·부정적 향에 대해 질문을 유도하 다.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옛날 생활방식과 도리도 이주생활, 주거지와 환경으로 나타나는 환경의 변
화가 두드러졌다. 또한 도로에 대한 변화가 주민에게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
났다. 
야생화의 섬 답게 주민들 또한 야생화를 가장 좋은 자연자원으로 인식하고 있
었으며,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우물을 떠다먹지 않아도 되게 된 점, 발전기를 돌려 
생활하다 발전소가 들어온 점, 선착장이 정비된 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움을 
준 사안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대로 부정적 인식은 해안의 자연자원이 감소 또는 없어진 상황에 대한 아쉬
움과 야생화 관광객이 3~4월에 집중되어 야생화를 훼손하고, 진달래석을 반출하
며, 지역에 소득과 연결되지도 않는 부분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 다. 그 외 
공동체 해체와 줄어든 인심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순위 유형 설문 내용
1 과거
옛날에는 도리도-풍도 이동생활을 했었어요, 도리도에는 굴이 많아 
여자들이 굴 따러 갔었거든요. 
2 생활
옛날에는 길도 더럽고, 나무하러다니고, 물 길어 나르고, 도리도로 굴 
주우러 다니고 했죠. 징그럽게 고생했어요. 쌀밥도 못 먹고, 보리쌀만 
삶아서 먹었어요.
3 주거지
옛날에 움막이었는데, 집이 개발됐지... 한 40년 됐어요. 경운기로 
자재를 실어다가, 지금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4 도로
옛날에는 소롯길인데 전부다 포장이 되었죠. 
지금이  옛날보다는 좋아요. 옛날에는 마을안에 길도 다 
갯고랑이었어요. 지금은 콘크리로해서 길을 만들었지...
[표 3-17] 마을의 변화에 대한 진술유형 출현빈도 순위와 주요 구술내용
마을의 변화 중 긍정적 요소로는 도로, 전기, 물, 주거, 선착장 등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이와 반면에 부정
적 요소로는 당진 화력발전소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해안 생태계의 변화, 관광객
으로 인한 야생화의 훼손, 채석으로 인한 산림의 훼손, 공동체 와해와 인심의 변
화가 마을의 변화 중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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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마을의 변화에 긍·부정적 요소
주민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고 풍도의 주민들의 생활·문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풍도의 마을활동은 굴·바지락 채취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도리도로 
일년에 6개월 간 이주하여 굴과 바지락을 채취하던 활동은 문화적으로나 생계를 
위해나가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고, 이러한 활동이 주민의식이나 생
활의 모습에 가장 큰 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유형은 
‘농악’, ‘풍어제’, ‘당제’, ‘주민행사’, ‘염소몰이’ 순으로 주민공동체
와 관련된 활동들이었다. 경관 변화의 긍·부정적 향의 설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 의식과 인심과 연관되어 사라져가는 활동과 약해진 공동체의식에 아쉬움
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공동소득과 관련된 언급으로 ‘나물하
기’, ‘공동 도라지 재배’, ‘염소몰이’, ‘공공근로’ 등이 나타났으며, 이는 
굴·바지락 채취가 어려워지자 농업으로 전환된 소득활동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풍도 주민들이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해 도라지, 더덕 등을 재배하거나, 후망
산에 올라 산채, 약초 등을 캐 판매하는 일이 중요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사라진 마을활동으로는 도리도 이주 굴·바지락 채취, 선업, 천주교, 당
제, 풍어제, 농악, 청울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움 및 복원 필요성에 
대한 언급하며, 현재의 마을 공동체 약화의 원인이라 진술하 다. 
현재 남아있는 마을활동으로는 염소몰이, 공동 농산물 재배, 외부행사(관광),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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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교회, 노인회 식사(매달 10일), 쌀 공동 구입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존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미약하나마 공동체 유지되고 있다고 진술했다. 
순위 유형 설문 내용
1 굴 채취
먹고 살기 위해서 도리도에서 굴따러 가고 그랬지. 그게 
생활권이었지. 갔다 왔다 거리고. 육도 앞에 도리도가 있어. 화성군 
땅이었는데 개척한건데 화성에 줬지. 그리고 내줬지. 거기서 다 살고 
그랬지. 돛단배 선업으로 하고 이거 못하면 도리도가서 굴따러 가서 
생업을 했지. 애들 교육 가르치고 그랬지. 
2 전통
옛날에는 산제사를 지냈는데, 예를 들면, 한집을 깨끗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한 집에서 한사람이 했어요... 마을에서 
선정해가지고, 없어진지 20~30년 됐을 거야.
3 공동체
농악도 놀고 할 때는 회장님이 우리 남편이었어요. 김복동씨가 그 
때는 농악도 놀고 그런 점에서 단합이 됐다고 생각할까. 근데 지금은 
좀...
4 소득
군부대에서 북배로 내려가는길로 동네사람들이 다녔는데, 굴따러 
다니고, 나무하러 다니고... 지금은 군부대 들어서면서 길이 
막아졌어요. 지금도 길은 있는데, 가시가 우거져서 못 다녀요. 
산초나무, 뭉개나무, 꾸지뽕나무, 찔레나무, 산딸기나무가 많아요.
[표 3-19] 마을활동에 대한 진술유형 출현빈도 순위와 주요 구술내용
마을활동 진술 출현 비율
[표 3-20] 마을활동 관련 진술 출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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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의 지역자원과 각 주민의 선호하는 장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장소를 묻
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장소의 옛 지명, 그 장소와 관련된 추억, 특징, 장·단점 
등의 의견을 수집하 다. 
후망산은 풍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경관자원 뿐만 아니라 소득자원, 많은 추억과 
관련된 진술이 많았다. 특히, 지역자원으로 야생화 동산을 포함하여 후망산은 생
태적인 가치, 생산성을 포함하여 보전해야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채석장은 
훼손된 후망산의 일부로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는 장소로 문제의식 뿐 만아니라 
개선을 위한 문제 해결활동이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할 장소로 꼽혔다. 
인터뷰 대상을 풍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 으나, 비교적 젊은 40~60대 층의 
주민들의 인터뷰를 실시하지 못하면서 나타난 응답 결과로 복지회관이 선호하는 
장소로 나타났다. 복지회관은 노인회 회원들의 모임공간으로 매월 10일 노인회에
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고, 때때로 마을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나, 어촌체험관 강당
이 생기면서 마을행사의 기능은 약화되고, 노인회관의 성격이 강해졌다. 
야생화 동산의 보전 활동이 필요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이로 인한 관광객 문제와 쓰레기 문제, 입도비 문제, 공공근로 문제 
등이 얽혀 있었다. 
인식 유형 설문 내용
긍정적
후망산
우린 후망산 쪽에 여기서 놀고. 우린 이런데로 산딸기 따러. 
별거별거 다 있어요. 복숭아 배, 통배 뭐 꾸지나무 있잖아요. 
꾸지뻐 그런 것도 많고 이런데 넘어가면.
복지회관
어디로 다니든 복지회관에서 쉬니까 좋아요. 풍도에 샘이 
많았어요. 물동이로 떠다가 먹었어요. 굴 따러 해변으로 다니고 




여기 풍도가 다 꽃밭이었어. 야생화가 막 천지 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산에 가면. 
부정적 채석장
풍도의 문제점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석산이죠. 그거 
빼놓고 나면 별로 없죠. 석산생각만하면 참 속상하죠. 
[표 3-21] 주요자원에 대한 주민인식과 주요 구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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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장소 문제의식이 나타난 장소
후망산, 야생화동산, 해안을 따라 형성된 암석 채석장, 청년회관 자리, 당집, 선착장
[표 3-22] 좋아하는 장소, 문제의식이 나타난 장소 출현정도
인터뷰를 통해 보완 조사된 지역자원과 자원에 대한 주민인식을 정리·분석하
다. 출현빈도로 지역자원의 중요성을 측정하 고, 긍·부정적 인식으로 지역자
원을 개발할 것인지 개선해야할 것인지를 평가하 다. 이를 통해 마을의 주요자원
을 선정하고 문제의식 발견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결과발표과정에서 주
민의견을 추가로 수렴하 다. 
풍도 에코뮤지엄 만들기의 미래에 대한 응답에서는 향후 에코뮤지엄 풍도에 대
한 기대와 바램을 구술하 고, 살기좋은 풍도로의 발전을 기대하는 응답 또한 많
았다. 반면, 포기, 주민 간의 비협조에 대한 우려로 풍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
라보는 의견도 나타났다. 
<그림 3-31> 주민인식 결과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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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낚시배, 꽃게잡이, 
장어, 쭈꾸미, 꼴뚜기, 민어, 
농어, 우럭, 놀래미, 간재미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낚시가 되고, 
가을에 쭈꾸미, 꽃게는 잘 잡힌다. 
낚시배를 태우거나, 생선을 말려서 
파는게 소득이 된다
2 굴, 바지락 채취
풍도에 굴, 바지락이 없어 옛날처럼 
채취를 할 수 없다.
농업 3
도라지, 땅콩, 둥굴레, 
산나물, 고구마







젊은 사람들 주요 돈벌이 수단이다.
노인들은 밥은 못해주고 잠만자는 
손님만 받아 잘 안된다.
마을에서 운 하는 어촌체험관이 잘 
되어야 한다.
항구 5 풍도항
항구가 넓어져서 좋다. 








배타는 사람들한테 횟감을 산다
배를 타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다




고령화, 인원부족으로 점점 어려워진다.
9 야생화단지 부역
야생화를 보전하는데 꼭 필요한 활동
공공근로 일당 지급하여 참여가 높다
노인회 10 매월 10일 공동급식 노인회 정기행사






젊고 컴퓨터 잘하고 마을일을 봐주기 
위해 풍도로 돌아왔다.
이OO 마을일에 솔선수범하는 마을리더이다. 
풍도 역사 13
고OO
풍도 역사, 과거 사진 및 기억을 잘 
아신다.
한OO
풍도해전, 인천상륙작전, 정초놀이를 잘 
아신다.
구전민요 14 이OO
민속, 민요, 구전, 설화를 많이 알고 잘 
구현하신다.
풍물 15 김OO
풍물놀이(징갱구리), 꽹과리 치는 
상쇠이다.











18 풍도해전 풍도에서 시작된 역사적 사건
19 청나라군사 묘지
풍도해전 시 떠밀려온 시신을 수습해 
뭍어준 곳
20 인천상륙작전
맥아더 장군이 깃발을 꽂은 태극기가 
발견된 풍도
조선
21 은행나무 인조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나무
22 유물산포지 조선시대 자기 파편이 발견되는 곳
민속
23 정초놀이 사라진 놀이, 복원 바램
24 징갱구리(풍물) 사라진 풍물놀이, 복원 바램
25 어딩이탈 사라진 민속
26 대승배 사라진 놀이
27 정초뱃고사 사라진 제례
28 당제 사라진 제례
29 청울치 사라진 공동작업
30 민요 구전으로만 남음
31
설화 (인조와 은행나무, 
풍도의 왕신 독갑이, 
마고할매 공기돌, 풍도 
흑백말)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름
마고할매 공기돌은 도로확장 시 소실됨
여행길
동무재길 32 동무재길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점, 
마을~북배 넘어가는 길
해안산책로 33 큰여뿔 해안산책로
검은 몽돌 해수욕장, 해식애가 나타는 
곳
숲길 34 발전소-복지회관 구간





복수초, 노루귀, 민참나리, 
마을주민들이 보존해야 할 풍도의 가장 
중요한 자원
동물
36 풍도달팽이 장마철 볼 수 있는 생물
37 검은이마직박구리 풍도에 새가 많다.
지형 38
북배, 북배딴목, 구렁배딴목, 
물고기바위
난개발, 캠핑족으로 인한 오염
환경 보전, 관리 필요한 장소
낚시 잘 되는 곳
해안 39 청옆골해변, 작은장술 해변




전호나물, 달래, 둥굴레, 
고로쇠수액, 머루, 다래, 
산딸기, 참나무버섯, 산초, 
산더덕, 칡, 쑥
해풍 맞고 자란 약성 좋은 산야초, 
소득원, 자연 먹거리




소수 주민 독점 사용
43 채석장 자연훼손, 복원해야 할 곳
44 야생화 휴게소 활용이 안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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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도 주민워크샵 결과
주민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풍도의 지역자원과 그에 따른 주민인식을 조사·분
석하여 그 결과를 중간 발표하 다. 발표 후 그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풍
도 에코뮤지엄 조성에 필요한 자원을 선발하 다. 풍도 에코뮤지엄에 중심박물관
과 위성박물관 역할을 할 지역자원을 나누었고, 이에 대한 활용 및 운  방안을 
논의하 다. 이 과정은 주민워크샵이라 하 고, 풍도 에코뮤지엄 미래상 그리기와 
주민 실천과제를 찾아보는 작업을 실시하 다. 본 워크샵은 2018년 8월 10일 풍도 
바위펜션에서 진행되었고 풍도 주민 28명이 참석하 다. 
풍도 에코뮤지엄 워크샵 진행 순서는 풍도 에코뮤지엄 미래상 그리기를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방안을 발견하고 지역자원이 가진 문제의식 발견과 해결방안 모
색한 후 그에 따른 실천과제 도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풍도 주민 28명은 각자 
수령한 풍도 지도에 자신이 참여가능한 에코뮤지엄 프로그램을 장소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미래상을 작성하 다. 
 
<그림 3-32> 최종워크샵 미래상 그리기
 
<그림 3-33> 풍도 에코뮤지엄 미래상 
주민의견 종합맵핑
그 결과 주민들의 의견으로 종합된 풍도 에코뮤지엄의 계획과 실천방안을 도출
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에코뮤지엄 조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 다. 그 내용은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특산물 채취 및 판매 
활성화, 주민별 음식, 요리법 개발 및 전수, 주민별 솜씨, 재능, 발굴 및 활동 독
려, 기존 산림 훼손 않는 범위에서 꽃나무, 단풍나무 식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
리 개발, 주민화합을 위한 활동, 야생화 단지 보전 및 활성화 대책, 입도비 활용방
안 모색, 매년 봄 주민에 구역 정해주고 야생화 단지 외 흩어져 있는 야생화 옮겨 
심기 또는 군락지 찾아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기, 야생화 관리대책 수립 (주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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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결성), 청일전쟁(격전지) 기념비, 인천 상륙작전 발원지 연구 등이다. 
또한, 풍도 에코뮤지엄 및 야생화 축제 홍보, 마케팅, 야생화 축제를 위해 풍물
단(징갱구리)을 복원, 대피소 건물 활용방안, 참여주민의 복장 마련 등에 대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에코뮤지엄
구성요소




사생이(전호)나물 음식개발, 칡청, 칡꽃차, 들국화꽃차, 
배도라지청, 도라지 조청, 둥글레차 포장개발, 풍도밥상 
메뉴개발, 풍도꽃게탕, 간장게장, 다양한 산나물 장아찌류 
개발, 야생흑염소 불고기, 떡갈비, 구이, 탕 등 메뉴 개발
인적자원
이OO(83세) 풍도 배치기소리, 민요, 구전 소리 보존
한OO(80세) 인천상륙작전 목격담 스토리텔링
고OO(81세) 도리도 이주생활 스토리텔링
이OO(73세) 산나물, 약초 등 체험 및 해설
이OO(62세), 김OO(49세) 지역관광 운  및 관리
식물자원
마을해안도로 해당화 군락지 복원 약 2㎞ 구간
500년 은행나무 활용방안 연구
기존 산림 훼손 않는 범위에서 꽃나무, 단풍나무 식재
자연생태
풍도 야생화 가이드북 제작
풍도 생물 (풍도달팽이) 가이드북 제작





참여활동 풍물놀이, 생일잔치 등 공동체 활성화 활동
소득활동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특산물 채취 및 판매 활성화
환경 
보호활동
야생화 단지 보전활동 
매년 봄 주민에 구역 정해주어 군락지로 야생화 옮겨 심기
군락지 찾아 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기
야생화 철 입도비 활용방안 모색






풍도 야생화 생태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
도리도 이주 문화 연구
청일전쟁(격전지) 기념비, 청일전쟁 자료 수집 및 연구 전시
인천 상륙작전 발원지 연구19)
[표 3-24] 에코뮤지엄 조성에 필요한 활동
19) 한OO 구술에 의하면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0년 9월 4일 낙동강 전투가 치열하던 
시기, 미해군 정찰기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이 타고 김일성이 점령한 남한 땅을 시찰차 해상을 
따라 북으로 올라오던 중 풍도에서 태극기를 발견한 사실이 당시 부산일보에 게재 되었다고 함, 미확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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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 에코뮤지엄의 공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중심박물관, 위성박물관, 탐
방로로 구성된 에코뮤지엄에서 공간계획은 필수적이며, 풍도에서도 이러한 공간에 
대해 의견이 나왔다. 도출된 의견으로는 해안을 따라 차도 다닐 수 있는 둘레길, 
일출, 일몰 전망을 위한 휴게소(전망대), 채석장 환경 복원, 야생화 단지 야생화 
관람동선, 농산물 가공장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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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지역자원과 지역관광에 대한 주민의견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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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지역관광 자원과 가능성
1. 풍도 에코뮤지엄 자원
풍도, 대부도, 안산시에서 발행한 문헌, 주민과 함께 동행한 현장조사, 실제 거
주민 80명 중 50명을 1:1로 인터뷰에서 조사한 지역자원과 그에 대한 주민인식까
지 살펴본 결과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이 44가지의 지역자원을 조사하 으며, 조사
한 지역자원에 대한 주민인식 또한 조사·분석 하 다. 주민워크샵을 통해서는 에
코뮤지엄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하 고, 풍도가 에코뮤지엄이 되기 위한 
요소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렇게 해서 에코뮤지엄 조성에 필요한 활동을 정리
하 으며, 각각의 활동과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자원을 선발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풍도 지역관광계획에 선발된 
주요한 지역자원은 다음과 같다. 






 야생화 관람, 해설, 사진, 체험
 야생화 군락지 보전활동 참여
 야생화 관람동선 정비












 사진, 유물 전시, 복원 및 체험
 관련 역사 자료 수집 및 전시
 역사 해설 및 관련 체험 개발 운





 상 기록 전시
 체험 및 공연






 어업 체험, 수상레져 체험
 캠핑 및 경관 조망
[표 3-25] 풍도 지역관광계획에 선발된 주요지역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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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도 에코뮤지엄 개념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점
앞서 조사·분석을 통해 다각도로 풍도를 살펴보았다. 에코뮤지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선 전체의 열린 박물관화’, 이를 구성하기 위한 3가지 요소로서 유
산보존, 주민참여, 박물관활동 이라는 관점에서 풍도에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풍도의 지역유산과 박물관 활동
풍도 지역유산에는 역사적 가치와 희귀성을 가진 것들이 존재한다. 풍도는 조선
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역사적 장소로 가치를 가진 섬이며, 지역적 한계를 넘어 
오랫동안 삶을 위해온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풍도의 역사자
원을 단순히 복원과 보존의 과정을 거쳐 유물화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연장선 
상에서 현재까지 풍도에 살아온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이 지닌 독특한 
삶의 역사와 기억, 문화를 지속시켜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청일전쟁의 시발
지, 풍도해전, 인천상륙작전 시 맥아더장군이 태극기를 꽂은 곳, 섬 이주 문화 등
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이며, 풍도 야생화, 풍도 달팽이 등 희귀한 지역자
원이 있는 곳이다. 다양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에코뮤지엄에 구성요소가 되는 유
산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박물관 활동이 이어져야만 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어 에코뮤지엄으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풍도의 주민참여 
풍도에서 만났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씨족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으며, 고씨, 김씨, 이씨, 최씨가 주요한 성씨 이다. 그래서 
현재 공동 활동이 많이 줄어들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는 살아있다고 
여긴다. 100년간 이어온 도리도 섬 이주문화, 어패류 채취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 
등 이웃과 연대하여야만 하는 상황을 겪으며, 풍도 공동체성는 주민들에 내재되어 
있고, 결속력이 있다고 본다.
풍도 노인회, 어촌계, 마을발전위원회, 부녀회는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마을에 부역, 행사, 모임 등이 있을 때 마다 맡은바 
역할을 한다. 풍도 노인회는 마을행사에 참여를 잘 하고, 부역이 있을 때 솔선수
범하여 일을 맡는다. 도라지 공동경작을 통해 년간 200~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
기도 한다. 풍도 야생화 단지를 실제로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노인회이다. 마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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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참여도가 높으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코뮤지엄의 운 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능있는 노인회원들이 있다. 김OO(83세)는 구전 민요, 소리, 춤, 설화
를 많이 알고 있고, 재미있게 이야기 한다. 이OO(72세)는 후망산에 피고 나는 야
생화, 산약초, 산나물에 대해 준전문가 정도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야생화 
보호에 관심과 노력을 많이 쏟는다. 김OO(80)은 풍도에서 전해오는 전라도식 풍물
놀이인 징갱구리, 정초놀이, 상여놀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구현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인적자원 있어 에코뮤지엄에서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인 박물관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도서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풍도는 서해의 외딴섬이다. 복지, 경제, 문화, 사회적인 이유와 지리적인 특성으
로 인해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도 행
정안전부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경기도 
풍도 해역 인공어초 설치사업, 안산시 풍도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서부발전 
360MW급 해상풍력발전사업, 안산시 공공무선인터넷 보급사업, 경기문화재단 스마
트 문화예술교육 외에도 지역 단체의 봉사, 자매결연 등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꾸
준히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생화를 보기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도 3월~4월
에만 약 2000여명에 이른다. 
이렇듯 풍도는 행정기관, 지자체, 방문객으로 인해 꾸준히 관심을 받는 지역으
로 풍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무리가 없다. 
❚에코뮤지엄의 한계점
풍도는 고령화 지역이다. 60대 이상의 주민이 인구구성의 74%를 차지한다. 현재 
마을리더와 적극적인 참여주민을 중심으로 마을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에코뮤지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있다. 이들을 기반으로 
지역자원 중에서 에코뮤지엄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을 담당하여 운 할 수 있도록 
운 체계를 조직하 다. 그러나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향후 자원을 활용한 에코뮤지엄을 운 을 해나가는데, 추가적인 인적자원의 유입
과 운  승계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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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풍도 지역관광계획
1절. 풍도 지역관광계획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전략
❚비전 및 목표
풍도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분명하다. 풍도 바람꽃, 풍도 대
극, 풍도 달팽이 등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생물자원과 더불어 오랜 기간 자연생
태계가 잘 보존되어 왔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청일전쟁의 발발지로 풍도해전과 인
천상륙작전 당시 수많은 배들이 풍도 옆을 지나가고 이를 목격한 사람이 있어 역
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 지역자원의 보전과 활용은 고령화, 실
행자금, 낮은 주민참여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장소를 지역관광계획을 통해 지역 재생 및 활성화를 이뤄야 하는 이유
는 외부의 관심과 내부적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다. 지역관광을 통해 ‘풍요로운 
섬, 풍도’를 만들고, 내·외부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 풍도 지역관광계획의 비전과 내·외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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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 주민들 내적으로는 동기부여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향상, 주민
참여 확대, 야생화 군락지 보전, 풍도의 인구 증가,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운 , 
주민공동체 복원 그리고 역사 보전이라는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하 다. 
풍도 외적으로는 관광객,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이 지역을 바탕으로 
목표할 수 있는 서해안 생태관광지 조성,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체계화 하는 것, 
채석장 산업 유산을 재생하고 활용하는 것이 세부 목표가 될 수 있다. 
❚ 지역관광계획 목표 실현방안
주민워크샵을 통해 앞으로 풍도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결정하고 주민들의 의
견을 수렴하면서 연구자는 세부목표를 주민이 실현해야 부분과 외부의 도움이 필
요한 부분, 2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었다. 세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선정하면서 첫째로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 하되, 주민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선정하 다. 둘째로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적용한 박물관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정
부지원과 보조금, 연구기금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정하 다. 그렇게 선정한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체험 및 운 , 입장료, 
농·임산물 판매, 농산물 가공품 판매
주민참여확대 젊은 사람들의 참여, 소득발생, 역할 분담
야생화 군락지 보전 야생화 관리단 운 , 관람객 의식 개선 프로그램
인구증가 소득기반 마련 통한 출향민, 2세대 귀향
지속가능성 확대
지역의 지속적 자원발굴을 통한 에코뮤지엄의 
풍부한 자원의 층위 확보, 소득 분배
주민공동체 복원 공동체 활동 증가로 공동체성 향상
역사 보전
생활적 노동의 사회적인 역할, 마을에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확장





서해안 생태관광지 조성 주민, 전문가,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풍도
역사적 학술적 가치 
체계화
청일전쟁의 풍도해전 연구, 다크투어리즘 개발
인천상륙작전 자료 수집 및 스토리텔링 개발
산업유산 재생 및 활용
생활·역사문화자원의 유물화가 아닌 작품화
주민 일상생활의 지역 문화화
물리적, 문화적 소통을 통한 커뮤니티 공간의 확장
[표 4-1] 세부목표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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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할과 기능
풍도 에코뮤지엄은 지역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가치 재조명을 위하여 지역에 대
한 지속적 연구 및 자원 발굴을 담당하며, 이를 지역주민 및 방문객에게 교육하고 
전달하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 역사 및 생활문화와 관련
한 프로그램, 전시를 실행하여 지역자원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 실행 및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지
역사회 경제에 보탬이 되며, 지속가능한 운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코뮤지엄 계획체계
풍도 에코뮤지엄은 그 실행 단계에 따라 실행 기반 마련, 프로그램 실행, 관리 
및 홍보의 기능을 담당한다. 설립 초기에는 이 기능들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으
로 예상되지만, 풍도 에코뮤지엄이 정착한 뒤에는 각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향
을 주고받으며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 기능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실행기반 마련의 단계에서는 지역 자원을 지속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들 자원과 지역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활용방안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의 실행단계에서는 중심박물관과 위성박물관, 관람동
선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실행한다. 관리 및 홍보의 단계에서는 지역자원과 지
역 및 자원의 정보를 관리하며, 지역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풍도 에코뮤지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운 조직과 그 역
할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는 계획가 입장에서 
대상지 분석과 지역자원 발굴을 기반으로 도출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방
<그림 4-2> 풍도 에코뮤지엄의 역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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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이다.




풍도의 중심자원 야생화와 세부자원 풍도사람들, 북배, 해변의 특성을 살린 계
획을 수립한다. 풍도와 야생화 군락지는 해안경관, 마을, 해안도로 등으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독특한 경관을 가지고 있어 탐방과 학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야생화 관람, 생태체험과 에코뮤지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풍도 방문객
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계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풍도의 생태환경, 자연자원,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풍도의 
섬 이미지를 개선한다. 풍도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해양 등의 학습과 체
험을 통하여 방문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해양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공간
을 개발한다. 최대한 기존 모습을 유지하여 자연 순응형 계획을 수립한다. 바다와 
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간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소프트웨어
풍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지가 높은 편이나, 
리더쉽, 프로그램 운 , 자신감에서는 고령화, 젊은 층의 비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교육을 통해 공동체 활성
화와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리
더쉽, 자신감, 참여의식을 고취 시킨다. 지역관광을 함께 계획해 나아갈 외부 전문
가를 초빙하여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 또 여러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
여 주민참여, 자원관리, 박물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워크샵과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마을의 자생조직을 함께 아울러 사업에 동참시키
고 역할 분담을 통해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해 나간다. 주민주도의 소규모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섬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특색있게 디자인한다. 관광상품 및 지역축제를 개발
하여 주민 소득에 기여한다. 또 풍도 지역특산품에 가공 및 상품화를 통해 부가가




풍도의 전통 문화 유산 및 역사를 통한 창의적이고 특화된 이미지를 에코뮤지
엄을 통해 관광자원화 한다. 공간별 관광기반시설로 어촌문화체험장, 야생화 정원 
및 휴게소, 작은 박물관을 조성한다. 또한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풍도를 탐
방할 수 있는 탐방로를 계획하고 전방대, 휴식공간, 안내판, 이정표를 설치한다.  
<그림 4-4> 풍도 에코뮤지엄 공간별 테마
 





지역자원의 활용가치, 주민의견, 운 방안을 고려한 풍도의 에코뮤지엄 기본구
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풍도의 지역자원을 반 한 에코뮤지엄을 계획하고 그 에
코뮤지엄안에서 중심박물관과 위성박물관의 역할을 나누었다. 총 4개 구역으로 나
눌 수 있었으며, 각각의 특성을 부여하 다. 야생화 관련 체험을 하는 체험학습구
역과 경관체험을 하는 경관체험구역, 마을을 중심으로한 문화체험구역, 마지막으
로 해양레저체험구역까지 4개 구역이다. 
<그림 4-6> 풍도 에코뮤지엄 공간별 기본구상
먼저 중심박물관 ‘풍도 지역관광센터’는 풍도항 선착장에 위치한 풍도 관광
안내소를 활용한다. 현재 관광안내소는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들이 모이기는 어려
우나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풍도 지역관광센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단계적인 
지원사업으로 관광안내소가 신·증축 된다면 중심박물관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성박물관 ‘야생화 정원’은 야생화 보전을 위한 공간이다. 야생화 
보전을 위해 운 방식에 차별화를 두었다. 3공간으로 나누어 보호, 정비, 이용의 
활동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적용한다면 야생화 보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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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또한 관람동선을 정비하여 야생화 사진촬 으로 인한 야생화의 훼손이 
사라지고, 야생화 경관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뿐 더러, 야생화 생태계 보전에도 
도움이 된다. 
다음 위성박물관 ‘풍도사람들 뮤지엄’은 박물관활동과 주민참여가 가장 활발
히 일어나는 곳이다. 풍도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풍
도 주민들의 박물관 활동의 결과물이 축적되는 곳이다. 물양장 빈건물, 풍도민박 
고OO씨댁, 하나민박 이OO씨댁을 활용하여 조성한다. 물양장 빈건물은 어업체험
과 먹거리 체험을 중심으로 꾸미고, 고OO씨댁은 풍도사람들 사진을 전시한다. 또
한 이OO씨댁은 후망산의 숲해설, 숲체험, 장아찌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풍도항에서는 낚시배 체험, 어구 만들기 체험, 그물짜기 체험 
다양한 어업관련 체험도 할 수 있다. 
다음 위성박물관 ‘청옆골 해변’은 해변을 활용해 해수욕장 운 을 한다. 어촌
체험마을 체험관 사무장인 민OO은 선박 운전면허 소지자로 해상레져를 운 할 
수 있다. 
마지막 위성박물관인 북배 전망대는 캠핑을 하기 적합한 장소이다. 또한 채석장
이 남긴 산업흔적이 남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채석장 기숙사는 리모델링하여, 
일몰시간에 낙조를 감상하고 이 시간만 운 되는 카페와 레스토랑을 할 수 있다. 
캥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샤워실, 편의시설 등을 두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북배가 무분별한 사용을 인한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관람객을 풍도 지역관광센터에서 맞이하고 위성박물관과 상호 연계하여 관람과 
체험을 제공한다. 중심박물관, 위성박물관, 북배전망대를 상호 네트워크하는 발견
의 길을 조성하고, 이 관람동선에서도 휴식, 조망, 감상 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배
치하여 관람요소를 풍부하게 한다. 
인터뷰와 주민워크샵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된 풍도 해안을 따라 조성하고자 하
는 둘레길은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풍도 일주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배뿌리에서 깔물배 구간(풍도 남쪽에서 서쪽 구간)은 경사가 가파르고 해안선
이 복잡하여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통행이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풍
도 해안도로는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스터플랜은 공간계획도와 관람동선으로 구성된다. 공간계획은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관람동선은 순차적으로 관람할 필요는 없고, 이
에 구애받지 않고 관람객의 목적이나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풍도 지역관광을 경
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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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풍도의 지역관광 마스터플랜
1. 마스터플랜
<그림 4-7> 풍도 지역관광 마스터플랜
풍도 지역관광 마스터플랜은 하나의 중심박물관인 ‘풍도 지역관광센터’, 4개
의 위성박물관인 ‘청옆골 해변’, ‘풍도사람들 뮤지엄’, ‘야생화 정원’, ‘북
배 전망대’그리고 이들을 이어주는 발견의 길로 공간구성이 된다. 중심·위성 박
물관, 발견의 길에는 각 공간의 프로그램이 제안 되었다. 
- 96 -
2. 주요 공간 디자인 계획
<그림 4-8> 풍도 지역관광계획 마스터플랜 확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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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 지역관광센터 (중심박물관)
풍도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풍도 선착장을 통해 출입을 한다. 풍도
에서는 10시부터 선착장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다. 출도하는 사람, 마중나온 사
람, 휴가가는 군인 등 많은 사람들이 매일 모이는 장소이다. 풍도의 어르신들도 
이시간이면 풍도 선착장으로 시선이 고정된다. 이곳에 중심박물관의 역할을 수행
하는 풍도 에코뮤지엄을 설치한 이유는 매일 사람이 모이는 곳,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곳,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 풍도에 도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람객 입장에서 볼 때 풍도에 도착하여 민박을 
소개 받거나, 어디로 가야하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풍도 에코
뮤지엄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야생화 보전과 환경 보호에 대해서도 주지시킬 
수 있는 장소이다. 
풍도 지역관광센터는 공간은 안내소, 회의실, 상품판매, 만남, 승선 대기 등의 
기능을 가진 곳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안내소는 승·하선 동선과 결절점에 위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1~2인이 근무할 수 있는 3~10㎡ 내외면 충분하다. 회의실
은 승선대기실, 단체실로 함께 사용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 마을 
주민모임 참여자 수 30~40명, 90명 정원의 새누리호 승선 대기인원까지 합하면, 
약 100명 정도가 한번에 모일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도록 한다. 상품 판매실은 승
선대기실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조성한다. 




풍도 야생화 군락지를 뮤지엄으로 공간디자인을 하면서 차별화 된 점은 구역을 
3개로 나눈 것이다. 많은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이 찾는 풍도의 대표관광 상품인 야
생화를 보전하기 위해 보호지역과 정비지역, 이용지역으로 나누고 유지 및 관리를 
해야 한다. 매년 순차적으로 보호지역, 정비지역, 이용지역을 바꿔가며 야생화 정
원을 관리한다. 또한 주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진작가들의 야생화 훼
손, 채취 문제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관리·감독 장소
로 현재의 휴게소를 활용한다. 이곳은 시설의 문제보다 운 방식과 관리인원에 대
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운 방식은 야생화 정원 관람객들을 해설사나 관
리자 동행 하에 풍도 야생화 정원을 방문하고, 적절한 관람비용을 지불하도록 하
는 것이다. 이로 운 방식이나 관리인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관람동
선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사진촬 자 들이나 관람객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하고, 
학습과 관찰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관찰로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휴식시설, 화
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요구 된다. 
후망산 정상에 자연체험지구 탐방로와 산책로와 연계하여 풍도 방문객들을 위
한 전망대와 휴식공간을 설치하여 풍도 및 인근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휴양명소로 개발한다. 청일전쟁의 시발점인 풍도해전이 발생한 역사적 장소를 소
개하는 안내판과 더불어 쉼터와 음수대 등을 설치하여 주민과 방문객들의 휴식공
간 제공한다. 
 
<그림 4-10> 풍도 야생화 정원
- 99 -
❚풍도사람들 뮤지엄
마을공간인 풍도사람들 뮤지엄은 거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불편을 
방지해야 하기에 공간계획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주민인터뷰를 통해 풍도 에코
뮤지엄 참여의사를 묻고, 인적자원의 특기에 따라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풍도사람들 뮤지엄은 총 4개 공간에 주제에 따라 조성된다. 첫 번째 공간은 
물양장 미활용 건물이다. 이 공간은 물양장에 위치하고 있어 배를 가지고 조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구와 어망이 있고, 이따금 어망을 손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풍도항에 인접해 있어 어업체험 및 낚시배 승선에 유리한 위치이다. 어업에 
관련된 전시와 활동, 체험을 운 하도록 전시실, 체험실, 주방으로 공간을 조성한
다. 
고OO씨 댁은 도리도 이주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전시실로 조성한다. 현재 민박
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 있으나, 올해 손님이 온 적이 없다. 이곳을 도리도 이주문
화 전시 박물관으로 활용을 한다. 주인인 고OO씨는 도리도 이주시절부터 최근까
지 풍도의 생활상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500여장이 넘게 보유 중이다. 그때의 기억
과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있으며, 도리도 이주 문화에 대해 구술 능력이 
있어, 이곳에 풍도 주민들의 도리도 이주 생활상 전시실을 계획하 다. 이전 생활
모습에 대한 사진자료, 유물, 공동품을 풍도 주민들로부터 수집하여 전시한다. 예
전 방송자료 ‘인간시대 풍도사람들’를 상 한다. 
이OO씨 댁은 후망산 숲해설이나 산야초, 장아찌에 관련된 전시실을 만들어 운
한다. 이집은 안채와 바깥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은 안채에 거주중이다. 바
깥채는 5실 민박으로 되어 있으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민박 손님이 많지 않은 
편이다. 
  
<그림 4-11> 풍도사람들 뮤지엄 공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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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풍도생활사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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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옆골 해변
청옆골 해변은 풍도 해안을 따라 순환하는 해안도로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풍도어촌체험마을 체험관과 그 앞으로 청옆골 해변이 위치하고 있다. 어촌체험관
은 바다 낚시, 해상 레져, 해수욕을 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곳 체
험관에 민OO 사무장은 선박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 해상 레져 운 이 가능하다. 
체험관 2층은 숙박시설로 이용 중에 있다. 1층에는 약 200명 수용가능한 강당, 식
당이 있고, 별도 화장실도 있다. 약 50㎡ 되는 화장실을 개조하여, 샤워실을 추가
한다. 
어촌체험마을 체험관 앞쪽으로 전망대가 위치하고, 해안을 따라 보행 데크가 있
다. 이 공간을 해상레져 활동의 준비 장소나 관람장소로 조성하고, 캠핑이나 파라
솔 등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사리 때에는 야간에 해삼, 전복, 미역 등을 주울 수 있어 야간 체험도 가
능한 공간이다. 
마을 중심에서 북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풍도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존해안도로와 연결하여 어촌체험마을 체험관, 해안 침식과 퇴
적경관, 하얀 등대를 연결하는 순환 탐방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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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역 : 북배 전망대
북배는 캠핑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캠핑 포인트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경
관이 수려하여 주민들도 섬 안에서 소풍을 가게되면 북배를 찾는다. 그런 곳에 화
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재하여, 주변환경 오염이 심각하다. 풍도 노인회에서 여름 
피서철에는 매일 쓰레기를 줍고 오물을 치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속
히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북배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위치한 전 채석장 기
숙사를 리모델링 하여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채석장이 운 되던 때에 기숙사를 목적으로 지어진 조적조 건물이 방치되어 있
다. 이곳은 약 100㎡정도이며, 방, 주방, 화장실이 있다. 이 공간을 카페 또는 레스
토랑으로 리모델링하여 운 한다. 이곳은 일몰시간에 낙조를 감상하기 좋은 장소
이다. 일몰시간에만 운 하는 카페, 레스토랑을 운 한다면 소득 뿐만 아니라 북
배 캠핑객들의 화장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채석장은 모터크로스 코스로 활용한다. 
<그림 4-13> 북배 캠핑공간
<그림 4-14> 채석장 낙조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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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및 프로그램 디자인 계획
❚중심박물관 : 풍도 지역관광센터
구분 내용
위치 풍도 선착장 (현 풍도안내소 및 승선대기소)
이용방식 관광안내, 주민회의, 상품판매, 승선대기
프로그램 기능 운 기반, 회계, 교육
실행주체 운 위원회, 시설관리위원, 관련 공무원, 외부전문가
[표 4-2] 중심박물관 ‘풍도 지역관광센터’
풍도 에코뮤지엄의 중심박물관은 풍도 전체 에코뮤지엄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다. 내부적으로는 전체 운 ·관리의 기능, 풍도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데
이터베이스화하는 기능, 지속적으로 자원을 발굴하고 생산해내는 기능을 담당한
다. 외부적으로는 주민 및 방문객에게 지역과 자원에 대한 정보1) 및 교육제공2) 
등의 역할을 하여 주민의 역량강화와 방문객의 인지도 향상을 도모한다.
<그림 4-15> 관광안내센터 예시
 
<그림 4-16> 주민회의실 예시
2017년 이전에 경기문화재 연구원과 안산시, 안산시 환경재단에서 외부전문가에 
요청하여 풍도의 역사와 민속, 자연생태, 주민인식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쳐 나
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 나간다면 자원 
1) 관광안내센터 예시 자료 출처  : 
https://www.potsdamtourismus.de/wp-content/uploads/2016/02/ti-hauptbahnhof-aussenansicht.jpg




발굴 및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의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역할까지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지역 자원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 구축 및 DB 등록 프로그
램은 중심박물관의 자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박물관학 및 지역 유산연구 전문가들
의 도움을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안산시에는 대부해양관광개발본부의 해
양수산과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산어촌민속박물관3)에서는 풍도의 
유물과 역사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가 및 공무원의 도움과 공식
적 루트를 통한 DB 구축은 향후 풍도의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
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승선 대기 시간에 맞춰 상품판매 및 만족도 조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 할 수 
있다. 
<그림 4-17> 농산물 판매장 예시
자료 : 한국일보
 
<그림 4-18> 지역자원 DB센터 예시
자료 : 구글 검색 ‘소호사무실’
3) 안산어촌민속박물관 [Ansan Fishing Village Folk Museum]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년 
안산시장이 설립한 공립박물관. 안산 어촌지역의 전통민속과 어업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대부도 일대 어민들의 출생에서부터 통과의례 과정 중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서해안의 갯벌, 생태환경을 조사·연구·수집하고, 이를 전시·보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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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박물관 1 : 풍도 야생화 정원
구분 내용
위치 풍도 산 100~110번지, 전 305~310번지 일대
이용방식 일반관람, 해설청취, 사진촬 , 야생화 보전활동
프로그램 기능 교육, 야생화 보전
실행주체 운 위원회, 시설관리위원, 외부전문가
[표 4-3] 위성박물관 ‘풍도 야생화 정원’
풍도 야생화 정원 프로그램의 주요한 목적은 지역자원인 풍도 야생화를 보전하
는 것이다. 공간구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호, 정비, 이용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
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보호 지역은 야생화 보전활동을 통해 군락지를 보호하고 
외떨어진 개체를 옮겨 심어 군락지를 보호한다. 정비지역는 관람동선을 정비하고 
이용지역에서만 당해 프로그램을 운 한다. 
풍도 야생화와 후망산 생태에 대해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야생화 관찰, 해설 청취, 사진촬  등 일반적인 관람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야생화 보전활동 프로그램에 관람객 참여를 유도한다. 이 보전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풍도 야생화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풍도 에코뮤지엄 사업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풍도 야생화를 활용한 6차 
산업을 발굴하여, 차 만들기, 압화 만들기, 비누만들기, 야생화 오일 만들기 등의 
체험도 진행한다.
<그림 4-19>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예시
자료 : 힐링숲 장흥우드랜드
 
<그림 4-20> 관리 및 휴게실 예시
자료 : 아시아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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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야생화 가이드 관광 예시
자료 : 고양 누리길 자료실
 
<그림 4-22> 전호(사생이)나물 수확 체험
자료 : 연구자 촬영
이와 더불어 후망산에는 다양한 산야초와 산나물이 자생하고 있다. 산야초, 산
나물 채취, 생태 해설, 숲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 한다. 또한 장마철이면 후망
산 전역에서 발견되는 풍도 달팽이(동양 달팽이)는 달팽이 집의 무늬가 아름다워 
애호가들에게 애완동물로 사육되고 있다. 풍도 달팽이 또한 생태 프로그램을 활용
할 수 있다. 
풍도 야생화와 관련 야생화가 피는 기간이면 마을에서 입도비(환경보전비)를 징
수한다. 입도비는 야생화를 보전하는데 활용되어야 향후 지속적인 야생화 생태계
가 보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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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박물관 2 : 풍도사람들 뮤지엄
구분 내용
위치 풍도 34-4 ~ 40번지, 242 ~ 248번지 일대
이용방식 일반관람, 해설청취, 체험활동
프로그램 기능 풍도 역사 홍보, 어업·풍도음식 체험, 
실행주체 운 위원회, 인적자원
[표 4-4] 위성박물관 2‘풍도사람들 뮤지엄’
풍도 사람들 뮤지엄은 풍도의 역사와 풍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위
성 박물관이다. 이미 공간구성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풍도의 생활상과 도리도 이
주문화를 보여주는 사진과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서는 풍도 정
착 초기 및 일제강점기 시대의 풍도에서의 삶에 모습과 도리도 이주 문화에서 나
타나는 풍도만의 특징적인 삶의 모습을 해설한다. 고OO, 한OO, 이OO 등 노인회
원 5분이 옛 풍도의 삶에 모습을 구술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풍도의 생활상과 관
련된 유물들은 어구, 썰매, 망태기, 시계, 상자 등 이주 생활당시 사용하던 유물들 
또한 관람할 수 있다. 풍도에는 갯벌이나 굴이 없어 어패류 채취 체험을 해 볼 수
는 없지만 주민들이 재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OO씨는 풍도해전과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 이에 대한 
해설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에는 풍도해전에 대한 사진, 문헌, 자료가 있어 인터넷
으로 수집가능하다. 이를 전시하고 일제강점기부터 근대까지의 역사교육도 가능한
다. 이OO씨는 풍도의 산야초, 산나물, 나무, 꽃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후
망산 숲과 연계한 탐방, 숲 체험,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이 운 가능하다. 풍도사람
들 에코뮤지엄에는 낚시배를 운 하는 사람이 3명 있고, 풍도 내항에 접해 있어 
이 배를 타고 어업체험을 나갈 수 있다. 또한 돌아와 물양장에서 먹거리 체험이나 
어구, 어망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 
<그림 4-23> 마을박물관 조성 예시
자료 : 강바람의 허허로운 세월
 
<그림 4-24> 마을 역사 상영관 조성 예시
자료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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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박물관 3 : 청옆골 해변
구분 내용
위치 풍도 산 29 ~ 46번지, 전 1~7, 전 345 ~ 356번지 일대
이용방식 해수욕, 물놀이 기구 탑승, 캠핑, 조망, 산책
프로그램 기능 위락, 감상, 체험
실행주체 운 위원회, 시설관리위원, 외부전문가
[표 4-5] 위성박물관 3‘청옆골 해변’
청옆골 에코뮤지엄은 해양레져의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이는 어
촌체험마을 체험관, 접근이 가장 쉬운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
다. 이곳에서는 해수욕 뿐만 아니라 낚시배, 해상레져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
련되어 있다. 다양한 물놀이 기구를 탑승하고, 대기하고 관람할 수 있는 데코가 
설치되어 있다. 이 데크에서는 캠핑, 조망 등을 할 수 있다. 어촌체험마을 체험관
에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1층 강당 및 식당이 있어 워크샵, 회의, 작업, 체험 등
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청옆골 에코뮤지엄에 포함된 풍도의 한시방향에는 물고기바위가 위치하고 있어 
낚시가 잘 된다. 
❚위성박물관 : 북배 전망대
구분 내용
위치 풍도 산 121~128번지, 산 204~5 번지 일대
이용방식 관람, 체험, 감상, 캠핑
프로그램 기능 관람, 레져, 식사
실행주체 운 위원회, 시설관리위원, 외부전문가
[표 4-6] 위성박물관 4‘북배 전망대’
북배 전망대는 위성박물관이 아닌 단순 사이트이다. 하지만 낙조 감상, 식음료 
체험, 캠핑, 모터크로스 등을 할 수 있다. 일몰시간만 운 하는 카페, 레스토랑으
로 부가가치를 높여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 소득에 기여는 사업이 지속가능
성을 높여준다. 채석장을 활용해 모터크로스나 4WD 바이크를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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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도 지역관광 루트
<그림 4-23> 풍도 지역관광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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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풍도 지역관광계획의 실천방안
1. 운 ·관리 조직 구성
풍도에서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지역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이를 운 하고 
관리할 인적자원과 구성조직이 필요하다. 주민인터뷰를 통해 찾은 풍도 주민인적
자원과 주민조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24> 풍도 지역관광 운영 및 지원조직
먼저 풍도 야생화 군락지 보호활동을 매년 이어가고 있는 이OO 새마을지도자, 
김OO 노인회장을 중심으로한 마을회 주민들이 있다. 낚시배, 어업체험을 운 할 
수 있는 풍도 어촌계와 풍도 어촌체험마을 체험관 민OO 사무장, 최OO 조리장이 
있다. 현재 마을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필요한 행정 일을 맡아서 하는 김OO 사무
장이 있다. 풍도 주민들의 도리도 이주생활과 굴·바지락 채취에 대한 많은 사진
을 가지고 있고, 옛 이야기를 해주시는 고OO 어르신이 있다. 풍도해전과 인천상
륙작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시는 한OO 어르신이 있다. 풍도 마을과 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해설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OO 새마을지도자, 이OO 할머니, 김OO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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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님이 있다. 섬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확체험하고 먹거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구마, 도라지, 땅콩 등을 공동경작하는 풍도 노인회가 있다. 풍도의 농악
놀이인 징갱구리를 재현하고 배치기소리4)를 할 수 있는 이OO 노인, 김OO 노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풍도 특산물로 간장게장, 바지락젓갈, 꽃게탕 등의 음식을 할 수 
있는 부녀회가 있다. 
다음으로 외부 인력자원과 조직을 나열하면 안산시청, 안산시 대부해양관광본
부, 안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안산문화원, 안산환경
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등이 있다. 이들은 그동안 풍도에 직·간접적으
로 생태, 환경, 문화, 복지 사업을 추진하 으며, 사업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풍도 
주민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 향후 지역관광계획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풍도 지역관광을 운 하는 조직은 크게 마을 주민과 외부 조직으로 나뉜다. 마
을주민은 주도적인 참여에 의한 풍도 지역관광을 이끌어 가고, 이에 적합한 지원
과 전문적인 자문, 지원금 등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박물관활동과 주민교육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2. 단계별 조성계획과 재원마련
(1) 단계별 조성계획
에코뮤지엄 개념을 적용한 지역관광은 주민의 삶과 함께하는 발전의 과정이다. 
한 시점의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과정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 계획으로 조성해 나아가면서 수정·보완을 해 나아가야 한다. 
풍도 지역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실행 기반과 인력을 발굴하고 
확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기조성 시설 중 미활용 시설을 찾아 정
비하고, 공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잠재자원
을 발굴하고, 외부 조직과 연계하여 시설을 확대해 나가며, 사업 및 프로그램을 
활발히 활용해 나가는 단계로 발전 시켜야 한다. 
초기에서는 풍도 마을회를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실행해 나아갈 사업추진 조직
을 구성하고, 여기에 참여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초기 인력 구성 및 참여는 지
4) 바다에 나간 어선들의 풍어를 기원하고, 만선 귀향을 축하하면서 흥겹게 부르는 민요이다. 한국민속문학
사전(민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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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광을 통해 직접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마을주민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사업
추진 조직 자체적으로 운 에 관한 정관을 만들고, 원칙과 기준에 맞춰 사업에 참
여할 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에는 운  정관을 개방적이고, 포괄
적이게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을조
직이 구성이 되면 외부 전문가, 공무원, 외부 사업체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풍도와 외부전문가 사이에 협력체계를 조직화 하고, 협력방식도 
정하여 정기적으로 형식을 갖춘 모임을 한다.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에게 먼저 
풍도를 알리고, 지역관광지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전문가들에게 설득
해야 한다. 이 기반을 마련으로 지역을 연구하며,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물리적으로는 풍도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관광 운  시 주요 시설이 자리하거
나 주요 루트가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해나간다. 선착장에 설치할 풍도 지역
관광센터를 중심으로 미사용 중인 민박, 창고, 부속 공간을 확보하고 정비해 나간
다. 풍도 지역관광센터를 중심으로 정보관리, 홍보, 마케팅을 실시한다.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풍도의 관광정보 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생태, 특산물 
등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박물관 활동으로 이어지는 지
역 및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발전기에서는 관광객의 요구, 박물관 활동의 연장, 주민 활동의 필요성에 의해 
미사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한다. 풍도와 관련한 상들을 모아 
상 하는 작은 화관, 주민들의 과거 생활상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는 사진전시관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마을의 관광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조직을 체계화하고 역
할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기반이 되는 인력, 공간을 확보했다면 체험프로그램 안
내서, 생태관광 가이드북,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방문객들이 공간을 찾을 수 있
도록 유도한다. 소규모 행사, 이벤트를 통해 풍도 지역관광에 대한 정보를 많이 
노출시켜 홍보한다. 이와 더불어 야생화, 역사, 문화, 마을만들기 과정과 성과 등
에 대한 출판도 시도한다. 
관광 프로그램 운 , 먹거리 판매 등으로 수익을 내 공간시설에 투자하기 어려
운 단계이므로, 금전적 부담이 적고 주민참여를 통해 조성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적으로 활용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공모 및 지원사업을 신청한다.
안정기에서는 주민참여, 지역유산의 보전 활동, 박물관 활동이 정착하고 각 조
직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잠재자원 발굴과 개발에 투자가 이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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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 된다. 이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며, 앞서 
실행하 던 활동에 관리와 보완이 이뤄져 점차 발전해 나간다.
(2) 재원마련
풍도 지역관광계획의 재원마련 방안은 정부 지원 및 공모사업과 지역관광 수익
금이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풍도에 정부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바다연안목장 조성사업’이 선정되
어 지원되었다. 향후 추가적으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안산
시청,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관광프로그램 운 , 농산물 직거래 판매, 연구 및 출판에 대한 에 따른 수익구
조를 마련하여 장기적으로는 지역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지역 문화예술, 환경생태, 생태관광 단체와의 연계
안산 지역에는 안산문화원, 안산 어촌 민속박물관, 배치기소리 보존회, 안산환경
재단, 생태해설사 모임, 대부도 생태관광 주민협의체 등 다수의 문화예술단체 및 
환경생태 및 생태관광 단체가 존재한다. 지역기반의 외부단체들과 연계한 활동으
로 지역 연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목록에 있는 풍도와 다른 
특색을 가진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지역관광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4. 홍보 및 이벤트
풍도 지역관광 계획은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하고 지역을 가꾸어 나아가
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풍도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풍도 지역관광 브랜드 개발, 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
의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 출판, 지역유산의 연구 및 분석 내용을 담은 책 출판 등
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풍도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잠
재 방문객에 관광정보를 제공한다. 방송,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
보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풍도 지역을 찾는 야생화 관광객과 2년마다 실시하는 염소몰
이는 풍도 에코뮤지엄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관광 및 풍도 
에코뮤지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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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 풍도를 대상으로 진행하 다. 지역의 생태, 자연, 역
사, 문화의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에코뮤지엄 개
념을 적용하여 차별화를 두었다. 이는 지역 주민이 삶을 위하면서 에코뮤지엄이
라는 방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뤄가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의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자원의 범위 확대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
다. 또한 지역자원을 보전하면서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박물관 활동
을 통해 학제적인 접근을 모색하 다. 또한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실제 운 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 다.
본 연구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원 또는 주민의견 둘 중 하나만 중
요시 되거나, 과도한 예산만 투입되는 점, 주민 생활과 거리가 먼 전문가 의견 위
주의 개발이 된다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에코뮤지엄의 이론을 고찰하고, 국
내·외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에코뮤지엄의 사례를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에
코뮤지엄의 개념을 안산시 풍도에 적용하기 위해 그 개념을 재정립하고, 실행체계
를 제안하 다.
연구 대상지인 안산시 풍도는 근대역사에 있어 청일전쟁의 풍도해전과 인천상
륙작전의 군사요충지로 의미를 갖는 장소이다. 이보다 더 풍도 야생화는 풍도에서
만 자생하는 야생화를 관찰하기 위해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넓은 면적의 군락지가 훼손되었다. 이를 완화하고 보전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섬 
주민들은 입도비를 받고, 겨울철에는 공동부역을 통해 군락지를 정비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현재 여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보전과 역사적 
가치를 재고하기 위해 지역관광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다. 따라서 지역의 역
사적 맥락과 계획여건을 분석하 고, 지역의 역사, 생활문화, 인적자원을 조사, 분
석하 다. 특히, 자원분석은 선행연구나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주민인터뷰를 통해 
완성하 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풍도의 생활상과 미래상 그리고 에코뮤지엄
에 참여의사까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내용을 도출하 다.
첫째, 풍도의 후망산은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바탕이 되어온 장소이며, 야생화라
는 중요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채석장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장소이다. 후망산은 향후 지역관광 뿐만 아니라 생업과도 연결되어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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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동시에 이뤄야 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풍도 야생화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이지만 이를 보러온 관
광객과 입도비, 관찰동선 및 방법에 대해 협의 또는 원칙이 정해지지 않아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셋째, 풍도의 풍도해전, 인천상륙작전, 징갱구리, 배치기소리, 정월 놀이, 옛지
명, 설화는 향후 박물관 활동이나 체험관광을 통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자원이다. 
이는 풍도 주민이 애착과 공감을 하고 있는 자원으로 주민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을 계획해야 한
다.
이와 같은 자원 분석과 지역관광계획과 에코뮤지엄 이론 연구를 통해 풍도 지
역관광 계획을 제시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풍도 지역관광계획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직을 구
성한다. 지역과 관계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야 하며, 그 조직은 주민참여, 
지역유산의 보전, 박물관활동으로 구분하여 참여한다.
둘째, 지역관광계획의 시설은 풍도 지역관광센터를 중심으로 체험공간, 관람동
선으로 나누어 조성하며, 자원분석을 통해 도출한 자원을 활용하여 세부 프로그램
을 제시하 다.
셋째, 지역관광을 지속적으로 운 하기 위해 운 ·관리 조직을 제시하 으며, 
단계적 조성계획을 간단하게 기술하 다. 재원마련의 방안, 홍보 및 이벤트 방안
도 함께 제시하 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풍도에 적용하여 지역관광계획을 수
립하기 위해 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의 인터뷰 및 워크샵을 통해 지역
의 미래상과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풍
도 에코뮤지엄 개념을 반 한 지역관광계획은 향후 풍도 지역을 계획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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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Bay is where the land of Gyeonggi Province ends and the sea starts. 
In July 2016, Gyeonggi Province held an agreement ceremony with Ansan City, 
Hwaseong City, and Siheung City to construct Gyeonggi Bay Eco-Museum. 
Gyeonggi Province will carry forward the Eco-Museum Construction Project, 
which is an eco-friendly development project aiming at restoring, nurturing and 
exhibiting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focusing on Siheung Tidal Channel, 
AnsanDaebu Island, and HwaseongJebu Island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Pungdo is one of the sites included in Gyeonggi Bay Eco-Museum Collection 
100, which was selected and announc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d 
Gyeonggi Creation Center responsible for the Gyeonggi Bay Eco-Museum 
Construction Project, and is known as an island of wildflower due to its various 
remained wildflower colon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in the present study, 
we are going to conduct a study on the local community participation-type plan 
that reflects the value of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of a region and the 
local living culture for the sustainable life of the Pungdo residents and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cosystem. We aim to present a plan that can 
include the history, culture, and value and behavior of life of a region, and plan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eco-museum as a means to achieve this end.
  This study aims to conduct the research with the target area of Pungdo in 
Ansan City, Gyeonggi Province. In present times, Pungdo is in the process of 
carrying forward 'Construction Project of Pungdo - Island of Winds,' a special 
situation region development project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 122 -
Security, and thus one can expect its development into a sustainable Pungdo 
eco-museum. Furthermore, judging from the situation that the demographic cliffs 
facing South Korea are equally true in island areas, we can assume that there 
may be more depopulated island areas and uninhabited areas in the future. If 
this is the case, utilization measures considering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place characteristics and distinct physical characteristics should be 
presented for the region where historical and cultural stories and ecological 
resources should be preserved, like Pungdo. Therefore, this study is going to 
focus on the proposal of Pungdo eco-museum plan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history and cultural life context of the region and residents' environmental 
perception with the target area of Pungdo in Ansan City.
 This study proceeds as follows. It is largely divided into theoretical review, 
target area analysis, regional resource analysis, and the Pungdo eco-museum 
plan. First of all, in the theoretical review, it is aim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the eco-museum applicable to the target area, Pungdo, through the theoretical 
review of the eco-museum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cases. In the 
analysis of the target area, we will analyze the historical context of Pungdo, 
explore the value of the region,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target area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lanning process. Moreov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local resources are an important part of this study. 
Therefore, we are going to not only identify the history, culture, life, nature and 
human resources of the target area through field investigation of the target area 
and interviews with the residents of Pungdo and related stakeholders, but also 
derive the possibility of the eco-museum construction. In the planning process of 
the Pungdo eco-museum, we will propose a plan for the Pungdo eco-museum 
based on the direction of the eco-museum, and the contents of life and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s of the target area derived from the previous research. 
Based on the concept and case analysis of the eco-museum presented in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is going to present the eco-museum model from 
the local planning aspect that can be applied to Pungdo, which is a part of the 
ongoing Gyeonggi Bay Eco-Museum Construction Project. In addition, w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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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the study with the focus on analyzing the local life and history and 
culture and coming up with a plan that reflects them.
Keywords: eco-museum, Pungdo, residents, participation of residents, space, 
program, operation management plan
